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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소리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덕 높으신 스님들께 경배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요한소리〉가 어언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새 기운이 피어나는 봄날에 덕 높으신 

큰스님들을 비롯하여 사부대중 여러분을 모시고 뜻 깊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요한소리〉는 ‘붓다의 불교, 붓다 당신의 불교를 발굴, 천착, 실천, 선양하는 것을 목

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30년 전 불기2531(1987)년 5월 《영원한 올챙이》 첫 출판을 기념

하여 창립법회를 가졌습니다. 통도사 경봉 스님 제자이신 활성 스님께서 부처님의 원음을 

찾아서 이 시대의 언어로 담아내고자 발원하시고 〈고요한소리〉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임의 명칭이 ‘고요한소리’인 데에는 부처님 말씀 전부가 ‘고요한소리’인 점과 당시 한국 

불교 상황을 감안할 때 고요하게 개혁을 시작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요한소리〉 책들이 근본불교·불교철학·심리학·수행법 등 실생활과 연

관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다루는 실천불교의 진수로서, 불법과 수행에 관심 있는 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성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번 “중도, 이 시대의 길”을 주제로 ‘중

도포럼 2017’을 기획한 취지도 〈고요한소리〉가 불법의 핵심으로 중시해온 ‘중도中道’의 의

미를 함께 조명하고 논의해보고자 데 있습니다.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 부르지만 실상 방

향을 잃고 헤매는 이 시대, 사람살이의 이정표로서 ‘왜 중도가 핵심인가’에 눈뜨지 않는다

면 달리 무엇으로 의미 있는 희망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첫발을 내딛는 ‘중

도 포럼’이 ‘중도’, 즉 ‘팔정도八正道’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

리 모두에게 진정 이득이 되는 길, ‘중도’가 지구촌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 공존과 평화, 자

유의 길로 나아가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소리〉에서는 무슨 일이든 ‘자원봉사’ 정신으로 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특

히 역점사업인 책자 발간을 추진하면서 품질 높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각별하게 공을 들었

습니다. 무엇보다 긴 세월 한결같이 매주 토요일 모여 종일토록 윤문 작업에 최선을 다해온 

윤문팀 선생님들의 봉사정신이 달리 예를 찾기 힘들다는 평을 받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고요한소리〉 책값도 처음 정한 권당 500원과 1000원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앞으



• 5

로도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고요한소리〉가 너무 조용하다고 말씀하

시는 분도 계실 정도였지만 저희들은 초심을 지켜 그야말로 초지일관하고 있다고 감히 말

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앞날을 전망해보는 시점입니다. 

오늘, 〈고요한소리〉 회주 활성 큰스님과의 인연을 생각할 때 실로 감회가 남다르며, 가

슴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밀려옵니다. 고상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

쳐주신 활성 큰스님께 저희들의 진심을 담아 큰절 올립니다. 스님께서는 사성제四聖諦, 팔

정도八正道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눈뜰 수 있도록 30년 동안 줄기차게 이

끌어주셨습니다. 세속에 얽힌 채 배움이 더딘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불법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세상 고를 겪으며 닥친 일들에 대해 ‘바른 견해〔正見〕’를 갖도

록 엄중하게 경책해주시는 스님! 누구라고 정신 번쩍 드는 스님의 자비 가득하고 올곧은 

경책을 달게 받지 않겠습니까. 푸른빛 감도는 스님의 깊은 눈빛에서 누구라고 맑게 정화되

는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난해부터 발간하는 〈소리〉 시리즈를 통하여 자비와 지혜 가

득한 스님의 맑고 고요한 목소리가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저희들은 일상에서 무심코 하게 되는 행行에서 법法으로 마음자리를 옮기고, 안·이·

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어디에도 무명無明의 그림자가 발붙이고 놀지 못하도록, 그리

하여 진정 향상하는 주인의 길을 가기를 기원합니다. 행여 국맛을 모르는 숟가락 처지가 

되어 마라가 끄는 대로 생을 마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바른 견해를 세우고 연기법

의 이치를 깊이 새겨 ‘바른 마음 챙김〔正念sati〕’으로 팔정도의 길 가기를 서원합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하시고 축사를 해주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원장 현응 스님, 통도사 

반야암 지안 스님, 정각사 주지이신 유나방송 정목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좋은 

영상으로 담아주시는 불교TV(BTN) 구본일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도 포럼의 좌장을 맡아 진행해주실 상도선원 선원장 미산 스님과 소중한 발표를 

해주실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요한소리〉에 따듯한 배려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두루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득

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불기 2561(2017)년 4월 15일

사단법인 고요한소리 공동대표 

하주락·변영섭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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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고요한소리의 활동에 

기대하고 성원하며
                               

현응 스님(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원장)

〈고요한소리〉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요한소리〉를 설립하시고 지난 

30년간을 한결같이 이끌어오신 활성 큰스님 노고에도 깊은 존경의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

를 올립니다. 오늘은 〈고요한소리〉가 지난 30년간 한국불교에 끼친 큰 기여와 역할을 축하

하는 자리입니다. 새삼스럽지만 간략히 〈고요한소리〉의 업적을 상기해보겠습니다. 

지난 1700년간 한국불교는 북방불교의 특성인 대승불교와 선불교의 가르침이 크게 꽃

피워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원음의 가르침인 초기불교(아함, 니까야)는 거의 펼쳐지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에 와서야 극소수 스님(성철스님, 법정스님)과 동국대의 일부 교수

님들에 의해 《아함경》의 가르침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일본학자의 

《아함경》 관련 저서가 번역되어 출판되었으며, 《한글대장경》의 《아함부》가 출간되기도 했

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하였고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봅니다.

한국불교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도 내내 교학적으로는 중국불교의 해석을 거친 화엄, 

정토, 법화, 반야 등 대승불교가 주류였으며, 선종이 조계종단 스님들의 중추적 정신세계를 

이끌었습니다. 부처님의 원음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초기불교는 여전히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활성 큰스님께서 1987년 〈고요한소리〉를 설립하고, 뜻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 니

까야 경전 내용들을 책자로 번역 출간하여 보급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비로소 초기불교 가

르침이 대중 속에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러 스님들과 불자들이 초기불교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고, 스님들과 불자들이 인도 등으로 유학을 가서 본격적으로 

빠알리 언어를 익히고 돌아와 5부 니까야를 위시한 빠알리 삼장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초

기불교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초기불교의 가르침이 한국

불교에 안착하게 된 것입니다. 

〈고요한소리〉가 설립, 운영된 지 30년! 이제 한국불교는 초기불교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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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서는 불교를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스님들과 일반불자들이 불교입문과

정에서는 물론이고, 전문영역에서도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기본적으로 연계하는 단계에 이

르렀다고 봅니다. 이 모든 과정에 〈고요한소리〉의 공덕이 있었음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

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종단은 2010년 상반기부터 종단 승가대학 표준교과과정에 

초기불교에 대한 강좌를 도입하였습니다. 승가대학 1학년 과정에 필수 2과목인 〈초기불교

의 이해〉, 〈초기불전 1〉과, 선택 2과목인 〈초기불전 2〉, 〈아비달마의 이해〉 등 총 4과목을 

개설했습니다. 2011년에는 ‘초기불교승가대학원’(고창 선운사)를 개원했고, 승려연수과정

에도 ‘초기불교’, ‘아비달마’ 등의 내용을 두루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계사 등 주요사찰에

서 신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불교 강좌에도 〈초기불교〉, 〈아함경〉 등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불교는 초기불교를 바탕으로 대승불교와 선불교를 재점검하여 이 시대의 불교

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노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현대의 한국불교에서 

‘초기불교’의 선구자요, 지도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고요한소리〉가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개최하는 ‘중도 포럼’ 또한 이러한 역할을 계속 자

임하고자 하는 〈고요한소리〉의 원력의 표출이라 생각합니다. 종단은 물론이고 많은 불자

들이 〈고요한소리〉의 향후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성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고요한소리〉의 사업을 이끌고 계시는 하주락, 변영섭 두 분 공동대표님들을 위

시한 여러 임원과 운영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요한소리〉 설립취지

인 “부처님 본래 가르침을 되살려 궁구하고, 실천하고, 선양한다”는 최초의 원력을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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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고요한 감동이 소리 없이 흘러온 세월 

- 활성스님의 고요한소리 발간 자취를 회상하며 -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 통도사 반야암 암주)

내가 처음 고요한소리에서 나온 〈영원한 올챙이〉를 읽은 것은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보리수잎 하나로 처음 발간된 책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는 내용이 하도 좋아서 읽은 소

감을 활성 스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생태계

가 열악한 멕시코 어느 지역에 서식하는 도롱뇽의 한 종류인 ‘엑서러틀’이 올챙이 상태로

만 번식하는 기이한 현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의 중요한 메시지는 올챙이가 자라

서 개구리가 되어야 하는데 개구리가 되지 못한 올챙이 상태에서 번식을 하면서 파충류로

서의 생애를 마쳐버린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 인간이 완전한 성숙을 도모하지 않고 미성숙 

상태에서 자유로운 생식을 해버린다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불교에서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듯이 성숙된 인

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소리〉의 이 글은 내 젊

은 시절에 스스로를 자각케 하고 또 경책하게 하는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활성 스님과는 통도사에 출가하여 같은 문중이 된 인연으로 자주 만날 수 있었고, 만나

면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올곧은 자세로 수행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많은 경륜과 지혜로운 안목을 가진 선배였고, 후배에게 출가인 본분의 길을 가는 모범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사표師表가 되는 스님이셨습니다. 해박한 지식에다 수행의 깊은 체험

을 숨기고 있는 스님을 만나면 청량제 같은 수행자의 인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고요한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스님이 발간하는 책자를 통해 듣기도 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면서 듣기도 하였습니다. 

 

 ‘고요한소리’는 활성 스님의 숨어 있는 아이콘이었습니다. 근래 우리 불교사에서 〈고요

한소리〉의 역할은 한 시대를 선도하는 ‘나침판’이었고 불교의 교리를 심층적으로 이해시켜 

주는 최고의 지성을 갖춘 법문이었습니다. 고요한 감동이 소리 없이 흘러온 30년의 세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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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그동안의 전법의 자취는 거룩한 불사佛事를 성취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

니다. 매번 발간되어 나온 호도된 이야기가 아닌 순수한 엑기스 같은 법문이 설해져 나올 

때마다 공감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한소리〉를 통해 느낀 것이 또 하나

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요한소리〉가 불교 사회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할을 하고 있

다는 것과 불교의 근본골자요 핵심대의인 ‘중도中道’를 천명하여 불교의 이해와 지견을 바

로 세우고자 애쓰고 있는 점이 내 눈에도 띄었습니다. 

자칫 종교도 사문난적斯文亂賊인 교설이 난무하여 교조가 가르친 본래의 참뜻과 진정한 

가치를 곡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법구현의 기치를 

들고 나온 것이 〈고요한소리〉의 탄생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날로 혼란스럽고 생존의 위협이 가중되는 우리 시대에 ‘고요한소리’를 듣고 밤하늘의 별

빛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어 부처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불국정토의 길

을 닦았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바라는 바는 그윽한 정법의 향기를 전하는 ‘고요

한소리’가 더 널리 퍼지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어 공명의 화음이 넘쳐 나와 온 

세상이 밝아지고 자비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30년의 세월 동안 부처님의 원음을 전하는 〈고요한소리〉의 법주法主가 되어 법음

을 전파하는 밑거름이 되어주신 활성 스님께 경의를 표하고 또 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조촐한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중도中道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2017년 3월 19일  

지안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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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그 길의 등불이 된 

고요한소리에 감사드리며

정목 스님(정각사 주지, 유나방송 공동대표)

  

내가 〈고요한소리〉를 알게 된 건 30여 년 전 불일출판사에서 만난 도반에게 받은 작은 

소책자 《영원한 올챙이》를 통해서다. 일단 부피가 작고 손에 잡기도 편하고 가방에 넣어 

다니기 좋아서 한 권 한 권 읽기 시작했다. 그 당시는 근본불교 경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

을 때라서 빠알리어 경전을 우리말로 옮긴 책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고요한소리〉 책자는 근본불교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읽게 하려는 목적으로 불교의 경

전과 논문들 가운데 수승한 것을 가려 뽑아 불자는 물론 불자 아닌 사람들도 쉽게 접하고 

수행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번역서들이다.

〈고요한소리〉에서 펴내는 도서들은 내용면에서 불교가 얼마나 합리적이며 과학적인지

를 분명하게 이해시켜주었고 부처님이 얼마나 인간적이며 자비롭고 따뜻한 분인지를 느끼

게 해주었다. 

아예 후원회원이 되어 정기구독을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한 권에 500원이란다. 그것 받

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고 했더니 번역은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사무실 운영도 시간 

되는 분들이 돌아가며 봉사를 해준다는 답이 돌아왔다. 활성 스님께서 원래는 전혀 책값을 

안 받으려 하셨는데 완전히 안 받으면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서 최소의 종이 값만 받

고 있으며 오직 책의 출간 목적은 불교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하고 널리 전달하기 위함이

라고 했다.

《사리뿟따》라는 책이 나왔을 때 나는 그 책을 세 번 네 번 반복해 읽으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존자님의 모습을 바로 곁에서 뵙는 듯, 진한 감동과 울림 그리고 완전한 

인격을 갖춘 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 또한 이런 수행자가 되리라 다짐하곤 했다.

내가 받은 감동을 주변에 전하기 위해 불교 라디오 방송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청취자

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인터넷 유나방송에서도 회원들에게 낭송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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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종교가 다른 분들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했다. 그 후 유나방송에서는 아예 〈고

요한소리〉의 출간 서적을 그곳 회원들이 돌아가며 방송에서 낭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소개하게 되었다. 

지금 돌아봐도 〈고요한소리〉의 서적은 정신을 맑게 하고 몸가짐도 가지런히 하게 만들

며 잠든 자성을 흔들어 깨우는 죽비소리와 같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중도中道, 이 시대의 길”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게 되어 참으로 반

갑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로봇이 모든 걸 대체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진정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불

교는 팔정도八正道로서 그 길을 환하게 밝혀준다. 그 길의 등불이 된 〈고요한소리〉에 감사

드리며 ‘중도’ 포럼에 부디 사부대중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사문 정목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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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고요한소리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원명 스님(홍원사)

〈고요한소리〉가 창립된 지 벌써 30년이라니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30년 전 강남 청담동인지 논현동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창립법회를 한다고 해서 참

석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30년이라고 한다. 법인명 마냥 〈고요한소리〉에서 요란한 소리 

없이 보리수잎을 매월 출판하여 부처님 근본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남방불교와 교류가 시작 된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다. 1977년

인가 서옹 스님께서 종정으로 계실 때 스리랑카를 방문하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과 스

리랑카는 국교가 없었고, 북한 김일성 주석과 스리랑카와 유고슬라비아와 중국은 비동맹 

창립 멤버로서 북한과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던 때였다. 그때 한국은 국력도 보잘 것 

없었고 또한 유엔에서 한국 쪽에 한 표라도 더 끌어 들이려고 남북한이 외교전을 펼치던 

시기였다. 박정희 정부에서 조사해보니 스리랑카는 불교국인 것을 알고 당시 종정으로 계

시던 서옹 대종사를 파견하였던 것이다. 서옹 스님이 한국불교 사절단 단장의 위치로 스리

랑카를 방문할 당시 도선사 주지 혜성 스님과 한진영화사 대표 한갑진 사장 등 불교신도들

로 구성된 사절단이 파견되었다. 그때 이야기를 들으니 스리랑카에서 서옹 종정을 완전 국

빈에 준하는 의전행사로 환영하였고, 켈러니아 절에 있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기증하였는

데 그때 200여 명의 스님들이 부처님 사리를 머리에 올려 모시고 공항까지 와서 환송법회

를 성대히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후 불교를 매개체로 한국과 스리랑카 간에 국교가 맺어지게 되었으니 실로 한국불교

가 국교를 맺기까지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 뒤 북한대사관은 철수하고 한국하고만 국

교를 유지하고 있다. 국교 당시 스리랑카는 빈국으로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새마

을 사업 일환으로 많은 집을 지어주고 농촌을 개발하는 데 적극 도와주었다.  내가 스리랑

카를 처음 방문한 것은 1982년 1월 5일경이었다. 인도 성지순례를 하고 스리랑카를 갔는

데 문화부장관이 직접 캔디 불치사까지 안내해주었다. 한진영화사 사장 한갑진씨가 서옹 

스님 모시고 77년 스리랑카를 방문한 후, 그분은 꾸준히 스리랑카와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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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리 일행을 장관이 직접 안내해준 것이었다.

활성 스님께 들으니 〈고요한소리〉 한기호 회장님이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스리랑카 불

자출판협회(BPS)와 직접 계약을 맺고 ‘보리수잎’ 시리즈를 한국에서 출간하게 되었다고 들

었다. 활성 스님과의 인연은 통도사 극낙암 호국선원에서 지낼 때 하루는 경봉 큰스님께서 

자랑을 하셨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중노릇 하려고 와서 지금 행자생활하고 있다고 하셨

다. 나하고 경봉 큰스님은 특별한 인연이 있다. 내가 경봉 스님께 참선공부 하러 간다고 하

니까, 은사이신 대은 스님께서 나를 부탁하시는 편지를 두 번이나 하셨다. 그때는 말씀 안

하셔서 몰랐는데 큰스님 열반하신 후 고원 스님이 《삼소굴 소식》이라는, 경봉 스님께서 수

십 년간 교류하신 분들의 편지를 모아서 책을 출판하였는데 그 책을 보고서 알았다. 젊어

서는 두 분이 가까운 친구로 지내셨고 하여 내가 극락암 선방에 간다고 했더니 상좌 원명

을 잘 지도를 해주셔서 법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신 편지를 《삼소굴 소식》 책을 보고 

알았다. 또 내가 범패를 잘해서 경봉 노스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더욱 사랑을 주셨다. 내

가 그곳에서 여섯 철이나 안거를 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경봉 노스님은 서울대학 나온 사

람이 나에게 중노릇하러 왔다고 자랑하셨지만, 그때만 해도 수좌의 아만이라고 내 속으로

는 서울대학 아니라 하버드 박사가 왔다 한들 ‘그까짓 거’ 하고 살 때라 수좌가 정진 잘해

서 견성해야지 그까짓 거, 서울대학이 대수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활성 스님이 후

원에서 행자생활 하는 모습을 가끔 보면 인상도 좋고, 조용하고 얌전한 모습을 보고 참 괜

찮은 행자라고 생각했다. 그 후로 나는 사자암 주지로 서울로 올라왔고, 몇 년 후에 얘기를 

들으니 활성 스님이 정릉 봉국사에서 21일 단식을 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서 고생하신다는 소식만 들었다. 그리고 나중에 활성 스님이 가끔 서울 오시면 사

자암에서 주무시고 가셨고, 1980년 조계종 법난비상사태 때는 봉암사 선방에 있다가 탄성 

스님 모시고 상경하여 조계사에서 6개월간 비상종단에 참여하여 총무원장 탄성 스님을 모

시고 조계종 법난 비상사태를 수습하고 6개월 후 다음 집행부에 인계한 후 낙향하셨다. 

사자암에 가끔씩 오시면 새벽 두세시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활성 스님의 탁월한 

식견과 뛰어난 두뇌와 예지력을 인식하고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불교의 장래, 미래에 대한 

분석, 전망과 현실, 타계책 등 정말로 많은 각 분야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크게 감명 받았다.

어느 때 활성 스님과 나는 항우와 유방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나는 항우는 의리 있고 믿

을 수 있는 영웅이나, 유방은 간교하고 이용해먹고 토사구팽하며 의리를 배반하고 지키지 

않는 배은망덕한 인물이라고 평하였다. 그 근거로 항우과 천하 패권을 다툴 때는 군신 간

에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갖은 고난을 감수했지만 천하통일을 이룬 뒤에는 80여 명의 기라

성 같은 공신들을 한신을 필두로 죄를 뒤집어씌워서 모두 처형하였고, 다만 장량만이 살아

남았는데, 그것도 장량은 현명한 사람이라 병을 칭탁하고 어전회의에 나가지 않다가 여러 

날 후에 황제를 알현하고 ‘소신은 늙고 병들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노후에 수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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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가 신선의 도를 닦으며 조용히 쉬고 싶으니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니 유방이 말하기

를 ‘천하가 비록 통일은 되었으나, 아직도 국가에 남아서 나를 도울 일이 많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장량이 재차 간청하기를 전쟁 등 난세에는 소신의 힘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천하가 

통일되고 태평천하가 되었고, 또 신진세대가 소신보다 더 능력 있는 신하가 많으니 노신은 

늙고 쓸모가 다된 몸이니 윤허를 거듭 간청하니 마지못해 못 이기는 척 허락하였다. 그래

서 장량 한 사람만 목숨을 보존하고 나머지 80여 명의 공신은 모두 죽였으니 아주 나쁜 사

람이라고 했다. 

그때 활성 스님 말씀이 그런 것이 정치라고 하시며 정치는 권모술수가 있어서, 군자

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방이 살아 있을 때는 그의 권위로 모든 세력을 다 누르

고 태평천하로 다스릴 수 있겠지만 죽은 후에 자식이 황위를 물려받은 후 공신들이 사방

에서 일어나 땅을 떼 달라고 요구하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유방 자신이 

악역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생전에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한나라 천년사직을 보장할 

수 없게 되므로 악역을 자처한 것이라며, 조선도 태종이 천년사직을 위해서 장인과 처남

을 모두 사약으로 처벌한 것이나 다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정외과

를 나온 스님이라 내가 평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탄하였다. 

이와 같이 활성 스님을 한번 만나면 여러 방면에 대해서 토론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한

번은 내가 수도원 할 것을 자문했더니 당신은 구상하는 머리는 있는데 돈과 관계되는 화주

는 소질이 없으니, 내가 하려는 사업과 당신이 계획한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다. 처

음에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뒤에 세밀히 검토해보니 활성 스님이 생각하

는 것보다 나는 한참 뒤떨어지는 사람이라 일을 같이 하다 보면 활성 스님께서 퍽 답답한 

일들이 많을 것이고 그리되면 유종의 미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내 생각을 접고 각

자 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다음 내가 수도원을 하게 되면 명

석한 안목을 가지신 활성 스님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지금까지 출가 후 50여 년, 절집생활을 하면서 속에 있는 마음 털어놓고 담소를 나눈 스

님은 많지 않은데 활성 스님은 나의 몇 안 되는 도반으로서 늘 존경하는 스님이시다. 그런데 

그런 스님이 벌써 팔순이니 참 세월이 빠르고 덧없음을 아쉬워한다. 아무쪼록 활성 스님께

서 〈고요한소리〉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왕성한 활동으로 계획하신 불사가 원만성취 

되시기를 축원 드리고 내가 계획한 수도원 불사에도 많은 가르침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고

요한소리〉 30주년 기념법회와 스님의 80세 탄신과 건강, 만수무강을 불전에 축원 올린다.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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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부처님 원음이 첨단과학시대의 

이정표가 되기를 
 

       

미산 스님(상도선원 선원장) 

지난 한 세기 동안 지구촌에서는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꾸준히 향상되었습니

다. 현재에도 불교 전통 안에서 혹은 밖에서 초기불교 가르침의 심화와 확산은 계속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전통 안에서 사실 초기불교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준 단체는 

〈고요한소리〉입니다. 〈고요한소리〉를 창립할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초기경전은 《아함경》

이며, 대승경전 선어록에 비해서 별로 중요한 경전이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빠알리어로 된 초기경전이 있으며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이 경전을 소중히 전승하여 영

국 빠알리성전협회(Pāli Text Society)에서 영어로 완역되었다는 사실을 일반대중에게 알린 

것은 〈고요한소리〉를 통해서라고 생각됩니다. 빨리어 경전을 토대로 동서양의 지성들이 

현실 생활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대중들을 위한 글을 쓰거나 좀 더 일반적이고 쉬운 용

어로 경전을 다시 번역하는 일이 스리랑카 불자출판협회(Buddhist Publication Society: BPS)

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고요한소리〉는 BPS의 영문 출판물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보리수잎’, ‘법륜’이라는 소책

자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지난 30년 동안 120만 부 이상을 보급하였습니다. 〈고요한소리〉

의 영향으로 80년대 중반부터 빠알리어와 초기불교를 배우기 위해 스리랑카와 인도로 유

학을 떠난 승려들과 재가 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말로 번역

된 빠알리어 경전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초기불교 전공자들에 의해서 질 높은 연구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경전을 읽는 모임들이 늘어나고 선종을 표방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이 

공식적으로 ‘초기불교불학승가대학원’을 교구본사인 선운사에 설립하여 초기불전을 전문

적으로 연구하고 연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기불교 수행의 핵심어인 ‘사띠sati ’, 한역어 ‘염念’을 〈고요한소리〉에서 출판된 《부처

님, 그 분》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마음챙김’이라 번역하였습니다. 지금은 ‘알아차림’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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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음’ 등 많은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사띠sati ’가 모든 불교수행 전통에서 매우 중

요한 축을 이룬다는 사실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천태불교에서 지止와 관觀이 강조되고 선불교에서 정定과 혜慧가 중요하

게 여겨지면서 염念은 두 체계에 흡수 통합되어 중요한 용어가 아닌 것처럼 인식되었습니

다. 하지만 불교 수행의 원형을 발굴하고 현대 사회에 맞는 수행법을 연구 계발하기 위해

서 염念-지止-관觀의 정확한 의미와 기능을 정립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서양에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사띠sati ’를 ‘mindfulness’라고 번역하고, ‘사띠sati ’의 의

미와 기능을 응용하여 각종 명상 프로그램을 계발하였습니다. 존 카밧진이 계발한 마음챙

김 기반 스트레스 경감(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MBSR) 프로그램은 마음챙김과 

연관된 수많은 심리 프로그램들이 나오도록 하였고, 명상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촉진하

였습니다. 그 결과 의료, 심리, 교육 분야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명상의 대중화와 과학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부작용

으로서 대중화에 따른 상업화와 과학화로 인한 과학적 환원주의가 확산되고 있음도 사실

입니다. 하지만 불교 수행자와 진정성 있는 학자들이 명상의 상업화와 과학만능주의를 경

계하며 진지한 논의와 대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구촌 시대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축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시

대라고도 합니다. 세계 스마트 건축 설계 수주 1위 회사인 마이다스 아이티의 이형우 대표

는 세상의 본질은 관계이고 관계의 핵심은 ‘연결과 가치의 교환’이며, 제4차 산업혁명은 본

질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연결기술의 혁신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고 말

합니다. 인공지능(AI), 로봇기술(RT), 생명공학(BT), 사물 인터넷(IoE) 등 4차 산업혁명 관

련 산업은 인간과 세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연결 기술의 기반 위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는 것입니다. 

〈고요한소리〉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중도 포럼’을 통해서 부처님 핵심 가르침인 

‘연기 중도’에 관한 진지한 담론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고요한소리〉는 지난 30년 동안 부

처님 원음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사람과 세상의 본질을 규명해내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

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30년도 〈고요한소리〉가 지향하는 부처님 원음의 가르침이 최첨

단 과학문명사회에 적용되어 사람과 세상을 향상일로向上一路로 안내할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소리〉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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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스님 기조법문

중도, 이 시대의 길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끼쳤

는데 회원님들이 다 염려해주시고 기원해주신 덕분으로 그런대로 법회를 해볼 엄두를 내

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하필이면 비가 오네요. 법회 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은 〈고요한소리〉 법회를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요즈음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해보면 어디라고 우순풍조雨順風調합디까? 우리

나라가 겪는 모습도 또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전체 모습도 비슷비슷합니다. 하늘은 기후

가 불순하고 땅도 요사이는 그냥 조용하지 않지요. 여기 경주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많이 놀랐지요. 이렇게 하늘과 땅이 심상치 않고, 게다가 저 북쪽에서는 여러 가

지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천지인天地人이 합동해서 우리 국민들

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신삼재新三災의 대단히 중차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처하면서 자기 마음을 추슬러 나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절박한 현실로 다가옵니

다. 법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오늘 법문의 주

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모처럼 이렇게 내리는 비가 이런 

주제를 다루기에 오히려 합당한 분위기를 마련해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선택의 여지

가 없어요.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한가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를 사는 인

류에게 부처님은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셨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늦깎이 출가자의 서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30대 후반에 출가한 늦깎이입니다. 부처님 법을 사모해서 

막상 절집에 들어와 보니 부처님 법이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접근하기도 매우 힘들고 이

* 2016년 10월 16일 남원 〈고요한소리〉 역경원에서 하신 말씀을 엮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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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막연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엉뚱하게 들리시겠지만 우선 몇 가지 원을 세웠습니다. 중노릇을 얼마

나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동안에는 ‘주지 안 하겠다’, 또 ‘목탁 안 치겠다’, 그리고 뭣하지

만 ‘상좌 안 두겠다’, 이런 원을 세웠어요. 왜? 그게 일반적인 절집 풍토인데 그런 풍토를 살

아내기에는 나로서는 도저히 힘들고 감당을 못 할 것 같았어요. 상좌 키울 자신도 없고, 또 

중노릇 한다고 어떻게 보면 너무 종교적인 냄새 풍기는 그런 종교인은 되기 싫고, 그래서 

주지도 안 하고 목탁도 안 치고, 물론 제사나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은사스님을 찾아뵌 것이 출가의 연이 되었는데, 그때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한 

생 안 난 셈치고 살아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안 난 셈 치고’ 그 말씀이 나의 가슴에 아주 깊

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래, 이 세상을 두고 뭐 이런저런 여러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이루

어보겠다고 허둥대며 사는 것은 당치않다. 안 난 셈치고 아주 홀가분히 그냥 한 세상 살아

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스님께서는 제가 한 생 안 난 셈치고 세상 인연 털어버

리고 출가해서 수행해보란 말씀이셨겠지만, 그것 역시 한세상 챙기고 사는 것 아닐까? 그

래서 안 난 셈치고 살 생각하니 책임질 일도 없을 것이고 분명히 편할 것 같긴 했어요. 하

지만 한편으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긴 했지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

을까? 자문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부처님께 빚 갚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려 하니까 뭔가 그 나름대로 빚을 갚는 일을 자

꾸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주지를 하지 않겠다던 내가 뜻밖에 여러 가지로 종단 일에까지 

관여하여 어떤 역할도 조금 해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내가 부처님에 대한 마음의 빚

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종단에 관여해 무

슨 일을 해본다는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안 난 셈치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 〈고요한소리〉가 생긴 지 30년 가까이 되도록 

회원도 늘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고요한소

리〉라는 모임은 왜 만들었느냐, 그건 한 가지 원력 때문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지는 안 하겠다 했지만 부처님 밥을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처님께는 꼭 빚을 갚아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로 겪어보니까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우

연한 일도 개인적인 일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

르겠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 가피 아닌 일은 하나도 없구

나, 나란 어떤 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부처님 손바닥 위에 노는 손오공 같은 존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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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 장기판의 장기알에 불과하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요. 

그렇게 부처님 가피를 받았으면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지요. 저도 예불 때마다 부처님 은

혜 갚기를, 그리고 중생의 은혜 갚기를 서원합니다. 그래야 빚 없이 살고 또 갈 때 가볍게 

가지요. 여러분들도 갈 때 홀가분하고 수월하고 가볍게 가고 싶지요? 안 그렇겠어요? 나도 

개인적으로 부처님 은혜를 갚는 일이 닥치면 열심히 하겠다 했더니 정말 그런 일들이 닥치

더군요. 나에게는 〈고요한소리〉도 바로 그런 일의 하나였던 셈입니다.

왜 〈고요한소리〉를?  

왜 하필 〈고요한소리〉를 하게 되었을까? 그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한국 

불교는 이른 바 대승불교입니다. 소의경전으로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등의 대승경

전에 의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종래의 우리 불교가 매우 종교적이에요. 나는 

종교인이 되고 싶어서 출가한 것은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종교인이라는 것은 벌써 눈이 어디 갇히고 한정되어서 맹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맹목이야 말로 부처님이 가장 경계하신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인류가 얼마나 맹목적입니까. 아까도 내가 천재天災, 인재人災 이야기를 했지

만 이런 것 모두 맹목적인 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만일 한국인들이 좀 더 깨어 있고 의식수

준도 높다면 과연 오늘날 이 나라나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이런 시련을 꼭 이런 모습으로 겪어

야 할까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닐 수 있는데 이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탓이에요. 

그 원인을 일단 불교 안에서만 볼 때 부처님은 종교 창시자가 아닌데 우리는 부처님을 

종교 창시자 내지는 신神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신 받들 듯이 부처님을 받드는 

이런 풍토가 지배적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부처님이 오신 보람이 없고 오히려 이건 잘못되

었다는 생각을 출가하면서부터 해왔습니다. 그나마 한국 불교는 항상 ‘이뭐꼬, 이뭐꼬’ 하

면서 일체를 있는 그대로 알려고, 또 보려고 노력하는 훌륭한 풍토가 강하다 보니 이런 생

각도 쉽게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도 누가 탓하지 않아 괜찮았지요. 더러는 내가 

남방불교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닌가, 현재 상황의 무거운 의미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

냐면서 못마땅해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조용히 하니까 크게 말썽은 없었지

요.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원형을 이 기회에 한 번 나름대로 밝혀보는 것도 안 난 셈치고 

사는 것으로는 괜찮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우연하게도 어떤 인연이 거들어 스리랑카에 있

는 불자출판협회(Buddhist Publication Society)라는 단체에서 내는 책자를 몇 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이 묘하게도 서양 스님이었지요. 출가 전에는 그런 책이 있는지 그런 단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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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책이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읽고 말기엔 아까워

서 마침 한기호 처사 부부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번역 얘기가 나와 한처사가 

BPS에 가서 번역권을 얻어 오기에 이르렀지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고요한소리〉 모임을 

만들게 되고, 이 모임에서 BPS 시리즈 중 우리 한국 불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자를 골라 

번역 출판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후 그쪽에서 나온 책들을 우리 윤문 팀이 그야말로 

있는 정성을 다해서 번역, 윤문하였습니다. 설혹 정확하다고 자신할 수도 없고 또 명문도 

못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성실하게 번역하고 다듬고 해서 내었습니다. 아마 그 

성실성이 배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도 상당히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백만 부 이상을 일단 출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제가 항상 견지해온 몇 가지 문

제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주신 게 법法인데, 과연 법이란 게 뭘까? 

법이란 뭘까?

법法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뭐라고 하겠어요? 법이라면 한자 아닙니까? 우리

말로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당장 답이 나올 리 없습니다. 참 어려워요. 영국 곰브리치 교

수 같은 분은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뜻이 36가지나 되어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입

니다. 또 영국의 유명한 빠알리 학자 노먼 박사 같은 분도 가령 불교 경전 중에서 《숫따니

빠따Suttanipāta》 같은 경은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자기도 영역英譯을 아주 

상세하게 성심껏 했지만, 이건 번역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만큼 사실 우리 불교의 

경전이나 법이 옮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언어만 따라서 좇아가자들면 한없이 어렵고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중간하게 그냥 하다 말 수도 없는 거

지요. 접근 방식을 달리하면 어떤 바른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그동

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합니다. 매일 화두지요. 

부처님이 도대체 뭘 가르치셨나. 우리는 불·법·승佛法僧을 삼보三寶라고 하는데, 그 가

운데 법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법에 주목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만드신 그 법

은 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부처님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누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지만 법은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은 부처님의 지혜로 진리를 우

리에게 전해주고 깨우쳐주는 수단입니다. 즉, 길입니다. 다리라고 할까요, 또는 배라고 할

까요, 법은 진리를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가교입니다. 인류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동

안 얼마나 많은 두뇌들이 노력하고 고심했습니까? 그 진리를 부처님이 마침내 완벽하게 깨

달으신 거지요. 그리고는 이것을 꼭 저 무명 중생들에게 전해 줘야겠다는 생각에 부처님이 

바로 반열반般涅槃에 안 드시고 팔십 노구에 이르도록까지 고생하면서 애쓰신 겁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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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들어서 전해주겠다’ 당신이 깨달은 ‘진리의 소식을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효과적으

로 전해 주겠다’, 이게 부처님의 원이예요. 그래서 열반에 들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시다가 

마침내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다 되었다, 할일 다 했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법을 만

들었다.’ 할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가겠다하고 가신 겁니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법, 

그 법! 그것을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불·법·승을 삼보로 삼아서 조석으로 항상 예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이 왜 어려운가? 

그러면 그 법이 과연 뭔가? 흔히 법이 너무 어렵다하는데 그렇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이 어려운 법을 만드셨을 리가 없잖아요. 부처님이 굳이 어려운 법을 만

들어 안 그래도 골치 아픈 중생들을 더 골치 아프게 만들고 가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사

생의 자부인 부처님의 도리가 아닐 테지요. 부처님은 틀림없이 쉽고 아주 간명하게 법을 

설하셨을 텐데, 이 법이 그동안 인도에서 전해져오는 동안 역사의 때가 묻게 되고, 다시 그

것이 서역을 거처 중국으로,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오기까지 잔뜩 꼬이고 때가 묻고 비틀

리고 해서 어렵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가 품은 생각입니다. 

쉽고 간명한 법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불교가 어떻게 보면 비틀거리고, 그 법의 

어려움에 눌려 스님들도 갈팡질팡하고 있단 말입니다. 스님들, 노력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용맹정진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이 법의 무게에서 좀체 헤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의식으로 접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이나 한역도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의심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

래서 〈고요한소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지요. 그냥 단순하게 책 번

역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처님 법의 원래 모습을 되찾을 길이 없나 하는 원을 항상 지니

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지식인들 및 출가자들 중에 비슷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을 느꼈어요. 쉽고 합리적이며 이해 가능한 글을 쓰려 노력하는 분들을 BPS 시리즈에서 많이 

본 것입니다. 천군만마의 우군을 얻은 듯했습니다. 그분들의 견해나 해석에 전적으로 공감하

거나 찬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는 확신을 가지면서 〈고요한소리〉에서 그동안 주로 BPS 책을 번역,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는 가교로서 법을 만드셨다면 그 법은 분명하고 확실하

고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빈틈없이 짜여 있는 완벽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꼬여 있다 이 말이지요. 한번 풀어보자! 꼬인 건 풀고, 때가 있으면 벗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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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래서 부처님 원음에 가깝게 어떻게든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해 드려야 이게 부처님 

제자 된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심하면서 들여다보니까 불교의 핵심 용어들부터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뜻과는 다를 수 있는 소지가 많더라고요. 불교가 인도에서 만들어져 몇 백 년 구전되어 오

는 사이에 자연히 인도의 상황을 타게 되겠지요. 인도의 때랄까, 인도 사람들의 기질, 바람,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흡수 반영되어서, 말하자면 불교가 상당히 인도식의 어떤 모습

을 띠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접하는 아비담마abhidhamma 있잖습니까. 이 아비담마가 무엇이

겠어요? 이게 바로 인도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한 방식이 아니겠어요. 여러

분, 이런 농담 들어봤지요. 독일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 좋아하지만 인도 사람 만

나면 학을 떼고 도망간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도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뭘 파고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기질인가 봅니다. 인도의 많은 종교 계파가 다 그렇듯이 그런 기질이 유감

없이 발휘되어 불교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서 나타난 것이 아비담마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담마를 만드는 데서 그칩니까. 그건 논論이고 또 논에 대해서 주註를 달고 거기다 또 

주를 달아서 복주ṭika가 나오고 또 부연 확대되고 다시 또 요약 정리되고, 이런 식으로 방

대하게 전개되어 불교가 무슨 철학논리처럼 추상화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도사람들이 흥

미를 잃게 되었고 불교는 마침내 배척당해 인도에서는 수명이 다해버립니다. 인도에서 불

교가 사라져버려요. 말하자면 너무 고답적이랄까 추상화되고 이론화되어 진리의 전달 수

단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논리적 희론戱論papañca의 대상이 되어 불교는 끝나버리고 맙니

다. 그러는 동안 그 불교가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남방의 몇몇 나라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북쪽으로는 서역 땅을 거쳐서 중국으로 왔어요. 서역에서는 과연 어떤 창

조적인 해석이 가해졌는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에 가서는 대승불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용수보살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화려하게 꽃을 피웠지요. 그런데 용수보살 

하면 팔불중도八不中道를 생각하게 되지요 그것을 추종하든 반대의 입론이든 간에 여기에 

중도란 개념이 들어 있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띤다고 봅니다. 

법의 핵심은 중도中道

부처님이 깨닫고 최초로 다섯 비구에게 설하신 경이 있는데, 바로 《초전법륜경

Dhammacakkapavattanasutta》이지요. 이 경에서 부처님이 ‘내가 깨달은 바는 중도中道

고, 그 중도가 곧 팔정도八正道다’라고 설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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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들이여, 여래가 깨달은 ‘중中의 걸음[中道]’, 눈을 밝히고 앎을 밝히는 

것, 고요[寂靜]로, 수승한 지혜[神通智]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 치우침 없는 걸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성스러운 여덟 가지 요소의 길

[聖八支道]’이다. 즉, 바른 견해·바른 사유·바른 말·바른 행위·바른 생

계·바른 노력·바른 마음챙김·바른 집중이다.

   

이어서 사성제四聖諦를 설하면서 거기서 ‘도道, 즉 중도’의 위치를 잘 가늠케 해주고 있습

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첫 법문이니까 참으로 핵심이라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도 부처

님 가르침의 핵은 중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도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도나 중국

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왔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도가 한문이지요. 가운

데 중中, 길 도道자 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별로 의심을 안 하지요. 또 중도라는 

말은 하도 흔하게 쓰니까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넘어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고요.

부처님은 《초전법륜경》에서 맛지마 빠띠빠다majjhima paṭipadā를 말씀하셨어요. 그리

고 다시 또 아리야 앗탕기까 막가ariya aṭṭhaṅgika magga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중

도라는 한문 그대로 하자면 맛지마 막가majjhima magga라야 할 것입니다. 물론 빠띠빠

다paṭipadā를 막가magga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맛지마 빠띠빠

다가 중도中道라 하는 것에 대해 조금 의심이 가요. 아무리 봐도 빠띠paṭi가 주로 ‘무엇을 

지향하는’, ‘무엇을 향해서’ 이런 뜻이고, 빠다padā는 ‘발, 걸음걸이’인데, 그렇다면 맛지마 

빠띠빠다는 ‘중을 지향해서 걷는 걸음’이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과 걸음은 관련이 

깊지만 동의어는 아니잖아요. 길은 수많은 걸음이 만들어내고, 또 수많은 걸음이 되풀이 

되도록 유도하는 어떤 밑바탕이고 기본이지 그 자체가 걸음은 아니거든요. 

요즈음은 움직이는 길도 만들어지고, 앞으로는 그런 길이 보편화될 지도 모르겠으나 우

리가 아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취지의 길은 그런 기계적 동력으로 움직이는 길은 아닐 것입

니다. 맛지마 빠띠빠다는 어디까지나 ‘중을 취하는 자세, 중을 취하는 걸음, 중을 지향하여 

나아감’ 이런 것이라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야 앗탕기까 막가는 길입니다. 성스러운 

여덟 가지 요소랄까, 여덟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는 길이지요. 그러면 부산서 대구까지, 대구서 대전까지, 대전

서 서울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각 분절의 역할은 서로 얽히기도 하지

만 하여튼 그것은 어디까지나 길이지, 그게 걸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리야 앗

탕기까 막가의 막가는 길이고, 맛지마 빠띠빠다는 ‘중을 취한 걸음’ 또는 ‘중을 향한 걸음이

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4 •

눈먼 과학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중도

여기 빠알리어 학자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견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요한소리〉에서만 내 주장을 말

하고 그칠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요한소리〉가 부처님의 핵심을 선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내년 

2017년에 중도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학자 분들의 날카로운 두뇌를 가동해서 이 문

제를 더 천착해보자, 파고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사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중도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덕을 볼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

다.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인류가 처한 이 엄중한 위기에 그 위기를 타개할 길로서 중도를, 

팔정도를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덕을 봐야 됩니다. 이득을 얻어야 돼요. 안 그

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에 대한 의미 천착과 활용방안, 즉 이득을 얻

는 방법을 더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도가 한 번에 끝날 일은 아닐 것

이고, 오히려 ‘이 시대 인류 모두에게 특히 지성인들에게 과제’가 되도록 문제를 계속 제기

해나가 보려는 거지요.  

이 시대 인류가 그야말로 위기에 처해 있지요. 과학은 청맹과니지요. 자본이 뒤에서 밀

어주고 인류의 세속적 욕망이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조건 내닫는 게 

오늘날의 과학이고 기술 아닙니까? 그건 눈먼 과학이에요. 지금 그러한 과학이 인류를 이

끌고 벼랑 끝을 향해 질주하는데 이럴 때 부처님의 법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요. 이런 과학의 질주를 제어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틀 것은 틀고 꺾을 건 꺾고 해서 

과학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많은 이데올로기가 그걸 하겠다고 나섰었지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온갖 것이 나왔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참담한 실패입니다. 그럼 종

교는 어떻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건 종교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선 어떤 종교에서도 

그걸 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할 필요도 없겠지요. 

매일 신문에서 TV에서 보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요. 

불교가 아닌 불법으로

다시 말하면 종교로서의 불교도 그런 일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도 종교의 색채가 

너무 짙거든요. 그러나 종교 불교가 아닌, 부처님 원래의 진리 불교, 진리로서의 불교,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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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로서의 법, 이것이 꼭 그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그렇

지 않으면 아마 인류는 결국에 진리를 모른 채로, 아니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

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뭣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오늘날 심지어 

과학자들마저 지구 멸망을 상정하고, 어느 별나라에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인류의 기지

를 만들 꿈을 꾸고 있을 만큼 상황이 긴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인 것을 두고 과거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

게 보면 인류 업의 당연한 보입니다, 업보입니다. 인류 스스로가 살아온 역사라는 것이 업

보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 그 업보는 인류 책임이지요. 그걸 하늘이나 신의 탓으로 돌리는

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건 뭐 어떤 대책도 없는 것 아닙니

까? 신에게 그냥 제발 그만두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다고 되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업을 짓는 주체로서 인간을 규정하거든요. 인간의 존재는 오취온五取蘊

이고, 오취온인 인간의 역할은 업 짓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업보를 받고는 그 

업을 기초로 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자꾸 모색해나가는, 그게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경에 보면 창조주 브라만이 자

기가 모르는 일을 인간인 부처님께 묻거든요. 신이 전지전능하기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전

지전능하지 않거든요. 전지전능할 수가 없어요. 다만 탁월한 능력, 신통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 신통력은 하나의 능력일 뿐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반

드시 전지전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신통력으로 절대 자만하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법 전해주고 가신 겁니다. 

우리가 조석으로 부처님을 찾고 염불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처님에게 의지하려 하지

만 부처님에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가셨어요, 법 전해주시고.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내가 법 전해주었으니까 법 의지하고 그리고 너 자신에게 의

지하라, 왜 남에게 의지하려 하느냐’, 그게 부처님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 그걸 신뢰하라는 거

지요. 그런데 어설프면 신뢰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다간 낭패 나잖아요. 그렇지만 

법을 아는 자기 자신은 가장 신뢰할 수 있으니까 ‘절대 낭패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까 법 전해주시고 홀가분하게 할일 다 마쳤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법을 받은 우리가 제대로 법을 이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을 공

부하던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그 무게에 짓눌려 어떻

게 할 줄 모른다면 오늘날 인류가 이 꼴이 되어도 불교가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것은 부처

님 취지도 아니고 불교에서 이해한 인간의 도리도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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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처六處와 육근六根

불교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고 경을 들여다보면서 용어들을 눈에 띄는 대로 검

토해보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말하자면 부처님 원래의 법을 전하는 그 소식에 접할 수 없

게끔 오히려 장벽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처處, 아야따나āyatana라

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를 육처六處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육근六根이라 할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참으로 지혜인이라 어떤 말씀을 하

실 때는 무슨 말이든 허투로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용어든 정확한 의미로 쓰십

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새로 만들어내신 용어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되

는지는 지금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겠고, 우선 한 예로 부처님이 육처와 육근이라는 용어

를 쓰셨는데, 학자들은 대개 그 말의 어원을 따지고, 산스크리트어로 어근이 무엇이고, 거

기서 나와서 이런 말이 되었으니까 이건 이런 뜻이다 하고는 넘어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산스크리트, 즉 힌두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지요. 때가 

묻어서 이런 저런 곡절 끝에 비틀어져버리는 거지요. 

아까 말한 육처와 육근의 경우도 남방에선 이 둘의 차이가 주목을 받지 못해요. ‘처’와 

‘근’, 엄연히 다릅니다. 처處라는 말은 물론 아야따나의 한문 번역어인데 입入이라고 옮기기

도 해요, 육처 또는 육입. 그럼 뭐가 들어오는 것이냐. 상想과 수受와 식識이 들어오는 겁니

다.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에서 특히 그 상과 식이 들어와서 행行이 이루어지는 곳

이 처입니다. 그러면 근根indriya은 뭐냐. 그렇게 수·상·행·식과 어울려서 노는 차원에 

매몰되지 않은, 원래의 어떤 기능, 어떤 능력입니다. 눈이 뭔가를 볼 때 있는 그대로를 보

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관념에 의해서 본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쉽게 이해

할 수 있지요? 우리가 뭘 인식할 때 다 관념 작용에 의하여 벌써 때 묻은 인식을 하지,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지요. 그래서 바

로 보는 근을 지키는 것, 즉 근방호, 인드리야상와라indriyasaṃvara라고 하는데, 그 근방

호를 잘해서 상 놀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조금 졸리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너무 중요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온개공五蘊皆空과 오취온고五取蘊苦의 차이

온蘊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반야심경》 염송 했지요? ‘오온개공五蘊皆空’이라고 했

지요. 과연 부처님이 오온개공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취온五取蘊 즉 고苦라 했

어요. 오온개공은 대승경전에 나올 뿐 빠알리 경에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본 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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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아니오, 참 다르지요. 오온이 공空하다 하는 말은 벌써 그건 공의 어

떤 측면에 중점을 두고 오온도 결국 공이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공이라는 말이 경에도 여

러 형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대하는 부처님 말씀의 뜻은 공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수

용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요. 그것이 공무변처정의 공이든 순냐따suññatā를 뜻하는 

공이든 불교가 지향하는 열반에 직접 관련되는 혜해탈의 영역에 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

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눈뜨게 만들어 고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지 무슨 

훌륭하고 황홀하고 좋은 경험이나 구경을 시키려고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사

무색정四無色定에 들어서 아주 더 없이 높은 정을 누릴지라도, 그건 부처님의 취지가 아니

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 높은 곳 쓸모없다고 버리고 팔정도를 찾아낸 것 아닙니까. 팔정

도에 정정正定이 마지막에 있지요. 그리고 정정은 사선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흔히

들 정에만 마음이 팔려 정에는 초선·이선·삼선·사선이 있고 그 위로 사무색정이 있다

고 얘기들 하지요. 이것은 정의 소식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정을 강조하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은연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색계 정에 빠져서 머무르지 않고 무색계 

정을 벗어나서 팔정도로 들어오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팔정도 끝은 정정正定이지요. 부처님은 ‘정정은 사선四禪’이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

래서 우리도 선정禪定이라는 말이 귀에 익습니다. 그러면 사선은 무얼까. 우리가 펴낸 시리

즈 가운데 《염신경》이 있었지요. 거기에 비유를 들어가며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살펴보면 초선은 계의 청정, 이선은 정의 청정, 삼선은 혜의 조건, 사선은 해탈의 

조건이 익어가는 향상의 걸음으로 이해됩니다.

중도는 팔정도

그러면 이러한 사선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전기 읽어보신 분은 다 아

시겠지만, 부처님도 출가해서 웃따까 라마뿟따와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그 시대의 최고 

선지식이고 요기이고 또 정의 대가인 분들을 만나서 다 배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르친 

것은 무색계정의 최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 무색계정의 최고의 영역을 다 배운 분이 왜 

그걸 마다하고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건 내가 목표하던 바가 아니다 하고 오히려 고행림에 

들어서 고행을 하신 걸까요? 그런데 고행해서도 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고행을 했기 때

문에 고행의 폐단을 알고서 마침내 제삼의 길을 찾게 되었지요. 그래서 ‘내가 발견했다. 내

가 찾아내고 발견해낸 깨달은 그 길은 팔정도라는 중도다’라고 하시게 된 겁니다. 

중국에는 중용中庸이 있고 서양에는 황금률the golden mean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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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러나 추상적입니다. 그렇지요? 추상적입니다. 중中!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양쪽 극

단을 다 피하면 그게 중인가? 그러면 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중국에도 있었고 서양

에도 있는 중, 그 중이라는 이상을 부처님도 일단은 긍정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은 문

제입니다. 왜냐하면 중을 취한다고 하면 회색분자나 어중간한 소극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가가 없습니다. 그저 추상적인 개념 놀음이거나 아니면 세속의 처신

술에 그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현실에서 사는 태도는 대단히 애매모호한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자세로 어떻게 진리를 찾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중을 설하시면서 양변을 떠난다면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는 의문에 

‘팔정도를 걸어라’고 확언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양변을 버렸다’, 좋습니다. 그럼 중을 

취해야겠는데 그 중은 어떤 것이냐? 애매하고 사실 구체적으로 당면하면 이게 정말 어렵고 

용기 안 나는 일입니다. 양변을 버리는 거야 폐단을 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다’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회피주의, 회색주의, 또는 거부, 극단의 

거부, 내가 너무 막가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

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팔정도를 말씀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팔정

도야말로 부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팔정도, 그것은 왜 칠정도면 안 되고 팔정도

라야만 하는가? 팔정도는 과연 그 자체로서 어떻게 완벽한 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생

각해볼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알라라 깔라마나 웃따까 라마뿟따 같은 분이 계율을 지키지 

않았겠어요? 살생하고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어긋난 생활 수단을 가지고 살았겠

습니까? 정 닦는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팔정도의 여러 요소들이 거의 다 있는데 부처

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게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정념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팔정도의 일곱 번째 정념, 이것이 부처님의 법과 

그 시대 여타 선지식들의 법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념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

지느냐, 그것 참 흥미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조금 이야기해보겠

습니다.

정념은 신·수·심·법身受心法이다 

정념이 뭐냐 하는 문제를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정념이 뭡니까? 그런데 대개는 

그 당시 이 말이 나올 때엔 정지·정념正知正念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 정지·정념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정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숨을 들이쉬면 들이쉰다고 알고 내쉬면 

내쉰다고 안다, 걸으면 걷는다고 알고 말을 하면 말을 한다고 안다,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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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정지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안다’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념적으로 아는 것, 추상적으로 아는 것, 또는 상

상으로 대개 짐작해서 아는 것, 이런 것 하고 다르지요. 내가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또 

걷고 앉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요. 내가 손을 들고 내리고 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남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할 때 내가 확실히 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누가 손 긁

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이 가려워서 긁는가 보다 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정으로 긁

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남을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몇 십 년 같

이 살아도 사람 마음 서로 모르잖아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마음은 조금 알지요. 그것

도 자꾸 보는 훈련을 하면 점점 예민해져 나중에 제대로 보게 되지요. ‘자기’, 요게 참 중요

합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자기를 알고 자기를 볼 수 있다, 그러니 알 되 일단 자기를 제대

로 보는 훈련을 해보자고 해서 관심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

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남을, 바깥을 보고 알기에 열중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관심을 돌리는 큰 변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안을 살피

는 자세로 볼 때 보여지는 몸, 그 몸이란 부처님이 ‘정념은 신·수·심·법이다’라고 대답

하신 말씀 중에 신이에요. ‘신·수·심·법’, 이 네 가지가 바로 정념의 전부에요. 그러면 

신·수·심·법이 뭔가? 왜 신·수·심·법이 정념인가? 

신념처와 수념처

첫째로 신, 몸 신身자입니다. 빠알리어로는 까아야kāya입니다. 정지正知로 자기 몸을 있

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을 보니까 행주좌와 어묵동정을 하더라 이겁니다. 하

는 그대로를 봐요. 그 다음에는 이 몸뚱이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니까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오장육부도 있고 피부도 있고 똥도 오줌도 있고 별개 다 있지요. 나를 들여

다보면서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어떻게 보면 걸어 다니는 똥오줌

통이지요.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신념身念입니다.

그런데 이 몸에서 도대체 뭐가 벌어지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느낌이라는 것이 거기서 일

어나더라는 겁니다. 가렵다 지금, 오래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아프다, 이게 다 느낌이지요. 

그 느낌을 수受, 웨다나vedanā라고 하지요. 몸을 보고 거기서 느낌을 보고 그리고 또 그 

몸과 느낌을 기초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요소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음心citt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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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념처

마음 놀음 이게 또 벌어집니다, 내 속에서.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남

의 마음보다 내 마음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보는 훈련을 하면 마침내 내 

마음이 탐욕과 같이 어울려 탐욕의 성질을 띠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성내는 성질을 띠

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치암, 어리석음과 어울리고 또 산만했다가 어디 집

중했다가 이상적으로 큰마음을 가졌다가 옹졸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정을 좀 닦아

서 제법 올라가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마음이 되었다가 마침내 제대로 해탈했는지 

아닌지까지도 알게 됩니다.1 

이러한 마음의 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심념心念이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심해탈

입니다. 말하자면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이 마음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졌다

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처님을 찾고 법을 찾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보면 고통 때문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내게 고통이 없으면, 몸도 마음

도 고통이 없으면 뭐 하러 공부하겠습니까? 필요가 없지요. 고가 있으니까 고에 쫓겨서 공

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우선 마찰 갈등의 여지를 줄이는 노력부터 하게 되지요. 계율 공부

를 닦는 거지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가지치기 수준의 고의 해결

은 되지만 여전히 고의 줄기는 건재합니다. 그래서 그 고의 줄기를 쳐내려고 더 노력하다 

보니까 정을 닦게 되고 마음을 집중해서 정을 닦게 됩니다. 마침내는 심해탈까지 이루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심해탈을 이루면 고를 벗어나기는 하지만 고가 다시 살아나지 않

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나무의 줄기는 쳤는데 뿌리가 남아 있는 거지요. 많은 경우에 뿌리에서 다시 

1 심적 요소(쩨따시까) 기준의 16가지 주시대상 마음

sarāgaṃ cittaṃ―vītarāgaṃ cittaṃ 
욕망이 수반된 마음과 욕망이 수반되지 않은 마음

sadosaṃ cittaṃ―vītadosaṃ cittaṃ 
성냄이 수반된 마음과 성냄이 수반되지 않은 마음

samohaṃ cittaṃ―vītamohaṃ cittaṃ 
미혹이 수반된 마음과 미혹이 수반되지 않은 마음

saṅkhittaṃ cittaṃ―vikkhittaṃ cittaṃ 

제대로 정돈된 마음과 흐트러진 마음

mahaggataṃ cittaṃ―amahaggataṃ cittaṃ 

(출가)장부심과 범부의 마음

sauttaraṃ cittaṃ―anuttaraṃ cittaṃ 

보다 더 높은 정이 있는 비상비비상처정 까지의 마음(유상심)과 상수멸처정의 마음(무상심)

samāhitaṃ cittaṃ―asamāhitaṃ cittaṃ 

정정正定을 이룬 마음과 정정에 들지 못한 마음

vimuttaṃ cittaṃ―avimuttaṃ cittaṃ 
해탈한 마음과 해탈하지 못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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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을 내밀고 가지를 뻗고 돋아나지요. 그러면 그 뿌리마저 완벽하게 쳐내는 게 뭔가? 그게 

‘지혜의 칼’이다 이 말입니다. 뿌리째 뽑아내 버리는 것, 다시는 되살아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고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 이것은 지혜가 없이는 안 되더라, 즉 심해탈만으로 안 되고 

혜해탈이라야 한다고 하신 겁니다. 부처님이 알라라 깔라마와 웃따까 라마뿟따와 같이 있

을 때, 심해탈은 이미 이루었어요.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을 이루어 팔심해탈 중 최

고 경계를 맛보았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분명히 해탈한 마음인데도 그 정도

로는 고의 뿌리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더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살이에서 요사이처럼 이렇게 재난이 겹쳐 들어올 때 과연 그걸 외면

하고 눈 감아버리고 정에 도피해서 간신히 피하는 것 말고, 눈 딱 뜨고 정면으로 응시하면

서 그걸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생을 해탈시키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

런 힘이 거기서 나오느냐 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고의 뿌리를 뽑아내고, 또 온

갖 중생들이 그 해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침내는 지혜의 완성을 추구하셨던 것입니다. 지혜의 완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념에서 

신·수·심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법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념처
 

그렇다면 법이란 뭔가? 진리와의 관계에서, 중생과의 관계에서 이미 법을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그러한 법이 우리에게 소용 닿기 위해서는 법을 잘 공부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합

니다. 육내외처六內外處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육내외처에서 육내처는 안·이·비·설·

신·의眼耳鼻舌身意이고, 육외처는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입니다. 아까도 육

처를 이야기했지요. 육처의 대상이 육경인데 그 육경의 마지막 여섯 번째가 법입니다. 여

러분 아시겠지요?

즉, 어떤 기관을 통해서 법을 알게 되느냐 하면 의意를 통해서 안다 이 말입니다. 의意, 

뜻 ‘의’ 자지요. 이 ‘의’를 통해서 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의를 잘 건사하고 

잘 발전시키면 법을 쉽게 알 수도 있고 또 법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요. 법하고 통하는 것은 

의잖아요. 눈은 법하고 안 통합니다. 눈 자체는 그냥 형상과 색깔만 볼 뿐이지 거기에 담

겨 있는 법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안·이·비·설·신 모두 다 그래요. 그런데 의가 

법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고 기능이다 보니까 의를 통해서 우리가 법을 알 수 있는 것입

니다. 따라서 의를 잘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의를 어떻게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을 불교에서 처음부터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법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의를 처로부터 근으로, 다시 말해 의처를 의근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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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의근이 의처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

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순수한 기능인데, 처는 항상 

상이라든가 수라든가 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오염되어버려서 밖의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

합니다. 왜? 그것들이 와서 노는 장소니까요. 왜 들어오느냐? 놀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처에 산냐想saññā 같은 것이 들어와서 인식을 그냥 휘저어버리고 오염 시켜버

리고 때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의를 보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 보호’ 이게 대단히 중요해서 옛

날 중국에서도 아나빠나사띠를 안반수의라 옮겼습니다.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의 수가 

지킬 수守 자입니다. 의를 잘 보호하고 건사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

교 공부가 법을 공부하는 것이라면 수의守意가 전부가 되는 셈이지요. 그것을 생각하면 의

라는 말의 의미는 그야말로 크고 막중합니다. 수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마침내는 신·수·심을 제

대로 알게 되면 비로소 법념처 공부에 들어갑니다. 법념처는 의가 발달된 것을 전제로 해

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신·수·심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탐욕이라든가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온갖 오염 요소들을 다시 면밀하게 들

여다봅니다. 감각적 욕망kāmacchanda, 염오vyāpāda, 해태와 혼침thīnamiddha, 들뜸과 

회한uddhaccakukkucca, 의심vicikicchā 을 다섯 가지 장애, 오개五蓋라고 하는데 우리

가 법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장애되는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색출해서 뽑아내야 하는 겁니

다. 이전에 관하는 능력을 키웠으니까 오개를 닦고, 보고, 관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보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미망 망상을 가지고 보니까 해결되지는 않고 꼬이기만 해서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있는 그대로를 보면 햇빛 앞에 얼음이 그냥 스르르 녹아버

리듯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법 공부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다섯 가지 취

로 이루어진 이 오취온이 ‘나’라는 존재라고 관념적으로 유신견有身見으로 보는 것이 아니

라, 정말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지켜보게 됩니다. 즉 오취온五取蘊

을 관觀하여 유신견을 확실하게 타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바깥세상이라는 육경이 안·이·비·설·신·의를 통해서 내게 부딪쳐서 이

루어지는 색·성·향·미·촉·법들이 실존하는 것인가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내가 실존

하는 것인 양 유신견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육경, 즉 바깥세상이 실존하는 것인가 하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파악하고 파지把持하는 능력을 얻고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육처가 어

떻게 육처결六處結로 우리를 묶고 있는가를, 안·이·비·설·신·의를 묶어서 세상이 마

치 실존하는 것인 양 세상살이에 골몰하도록 만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안과 밖이 다 파악이 되면 그 다음 할 일은 지혜의 눈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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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거지요. 그게 칠각지七覺支입니다. 그래서 칠각지가 완성되면 사성제四聖諦,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우리가 도달하거나 진리를 파지하거나 할 수 있지요. 이것이 정념正念, 즉 

사띠sati입니다. 이 사띠를 통해서 진리를 보는 눈이 자연히 열리니까 지혜가 생기고 해탈

이라도 심해탈만이 아닌 혜해탈까지 이루어내어 마침내 열반涅槃nibbāna에 든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적인 윤곽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에 가끔 일어나는 류類의 변혁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대하고 

심각한 변혁기입니다. 청동기시대로부터 철기 시대로 접어들던 부처님 당시의 시대가 그

랬던 것과 같이 새로운 가치관이, 새로운 진리관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위기의 

측면에선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적어도 당시에는 인류의 생존이 지구

의 존속과는 연관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러한 대 위기의 변혁기를 감당해 내려면 방편 차원

의 해결책이 아니라 진리 차원의 ‘신新 가치관’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진리로서의 사성

제四聖諦,그 사성제의 핵심인 팔정도八正道, 그 팔정도의 실천으로서의 중도中道[중中의 걸

음]가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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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소리와의 인연

활성 스님의 수행 이정표

                                   

  

도범 스님(보스턴 문수사 회주)

물을 100도까지 끓이면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는 원리는 누구나 다 잘 아는 

상식입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 아무리 열을 가해도 물의 온도만 높아져 갈 뿐 100도가 되

기 전까지는 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부터 그릇에 담긴 물이 끓으

면서 수증기로 변하기 시작하며 기체가 되어 자유롭게 허공으로 날아오릅니다. 물을 50도

까지 끓이다가 말고, 다시 70도까지 끓이다 말고 그렇게 반복해서 99도까지 끓여도 수증

기가 되지 않습니다. 100도까지 올라가도록 계속해서 끓여야지 그 전에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지 않으며 양적인 것을 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면 그만한 열이 필요합니다. 큰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부어 넣고 촛불 하나로 물을 끓이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끓

지 않습니다. 하다말다 하거나 미지근하게 하면 발전이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활성 스님은 물이 100도까지 끓도록 열을 가하듯 수행을 그렇게 해오셨고, 불교를 가르

치고 전하는 신심과 원력도 그렇습니다.

불교를 알기 위해선 초기경전에 나오는 여러 교리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연

기설緣起說이며 사성제四聖諦 삼법인三法印 윤회와 업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이 

깨친 내용은 중도中道이며 중도의 근본내용은 연기이고 팔정도八正道라고 했습니다. 부처

님이 녹야원에서 다섯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했을 때부터 쿠시나가라에서 열반涅槃

에 드실 때까지 가장 많이 설하신 내용이 사성제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1990년)에도 활성 스님이 사성제 팔정도 법문을 하셨는데, 1998년 

9월 초순에 보스턴 문수사에서 오셔서도 일요법회 때 사성제 법문을 해주셔서 신도님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고요한소리의 회원인 어떤 서울 신도님에게 전화를 드렸

더니 자기는 활성 스님에게 10년이 넘도록 사성제 팔정도 법문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신도님들이 불교공부를 하는데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알 수 없

어 난감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스님은 참회기도부터 시작하여 업장소멸을 한 뒤 

불교 기초교리 공부를 시작하라고 가르쳐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팔만대장경을 다 통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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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깨닫지 못한다면 불교학자이기는 하지만 근본 목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참

선을 하도록 권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108배 삼천배 염불 기도 주력 사경 등 온갖 다양

한 가르침에 초심자들은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불교 교리를 배웠어도 방대한 팔만대장경을 다 섭렵할 수 없으므로 어떤 경전

을 집중적으로 탐구해야 하는지 여쭈어 보면 대답하는 스님마다 다 다르게 가르쳐주십니

다. 《아함경阿含經》을 비롯하여 초기불교 경전도 광범위하여 이를 교리적인 맥락에서 선택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말이 아닌 한문경전은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어렵고, 한글로 번역을 해놓았어도 원문을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구가 많습니다. 그 이

유는 한문과 한글문법의 차이에서 오는 어휘와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에서 선배를 만나기 위해 연락하고 그 집을 방문 했을 때 마침 저녁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선배가  ‘너 저녁 식사 안했지?’ 하고 물었을 때, ‘네Yes’라고 대답하면 밥을 안줍니다. 우리

문화는 ‘안 먹었지’ 하고 물을 때 안 먹었으면 ‘네Yes’라고 대답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아니

오No’라고 대답을 합니다.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저녁을 먹었으면 ‘네Yes’ 

라고 대답하고 안 먹었으면 ‘아니요No’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미국 여행을 해본 분은 경험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지에 가면 한글로 번역한 

관광 안내문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운 문구가 많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교육을 받은 학생이 한국 부모에게 한글을 배워 미국식 문법으로 번

역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보는데 원하면 한국 사람에겐 한글로 번역

된 시험지를 주는데 오히려 영어로 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부처님 말씀도 빠알리어 · 산스크리트어에서 한문으로 번역되고 한문이 다시 한글로 번

역되다 보니 문법이 다른데다가 원문이 직역되기도 했고 의역되기도 하면서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방불교인 대승불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관中觀사상이나 중

관사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유식唯識사상도 불교 교리사로 살펴보면 초기경전의 맥

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알리어 경전이 단일 언어와 부파의 경전이라면 한역 아함阿含

은 법장부法藏部와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등 인도의 여러 부파불교의 경전이 중국에 소개되

어 한역되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초기경전의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곧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시는 활성 스님은 빠알리Pāli 경전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역경사

업을 발원하면서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인 기초부터 엄선하여 〈고요한소리〉 책자들을 출간

해왔습니다. 초기불교의 교리나 수행법 등 실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탐구하고 정밀하게 분석해 정립해갔으며, 특히나 사성제 팔정도의 진리를 강조

하셨습니다. 초기불교의 핵심인 팔정도에서 사띠Sati는 기억과 자각을 의미하며 오근五根 

칠각지七覺支 등 다른 덕목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 챙김’ 임을 궁구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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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스님은 욕망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괴로움이 소멸되지 않음을 중요시하며 사성제

의 세 번째인 멸성제滅聖諦 즉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연구와 법문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봉암사 산문 막기에 공헌하신 활성 스님

고우 스님에 이어 제가 봉암사鳳巖寺 주지를 맡게 되어 서암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결제

는 물론이요 산철결제까지 선원 스님들을 외호했습니다. 봉암사 일주문에서부터 10km가 

넘는 계곡은 마을도 없고 150만 평에 달하는 산에 노송이 울창한 첩첩 산중이며 널찍한 반

석 위로 맑은 물이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천혜의 협곡이요 빼어난 경치입니다. 봄부터 가

을까지 봉암사 계곡을 찾아와 놀다가는 그 지역 주민들은 풍물(꽹과리 징 북 장구)과 가마

솥을 지고 와서 하루 종일 음주만행 고성방가 각종 추태로 참선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

습니다. 그때는 교통이 불편한 시대라 지역주민들만 찾아왔는데 점차 계곡이 아름답다고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텐트 야영 및 등산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는 절도 가난했으므로 입승 스님인 현기 스님이 대중스님들을 모시고 산에 올라

가 낫으로 싸릿대를 잘라다가 선방 주위만 울타리를 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이듬해는 계곡

은 그대로 개방해주고 절문을 닫고 관광객 출입을 막았으며 그때부터 사찰출입을 못하게 

하니 관광객들이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사찰 경내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막았지

만 계곡이 사찰경내로 돌아 흘러가므로 소란을 피우는 소음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

하여 삼 년째 되는 해부터 일주문 밖 산문을 막으면 계곡까지 다 막을 수 있으므로 산문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산중 대중공사가 결의되고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가니 지방주민은 물론이요 관광

객이 크게 항의하여 대립이 심각했습니다. 그러자 군청에서 산문을 열도록 중제 역할을 했

지만 봉암사 스님들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봉암사 40여 명의 대중 스님들뿐만 아

니라 전국적으로 지혜가 출중한 스님들을 모셔와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맨 먼저 활성 스님

을 모셔왔습니다. 그해 봄부터 가을까지 산문 막는 데 봉암사 결제 대중은 수많은 대립을 

극복하고 마침내 산문 막기를 이루어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팔선 휴전분계선인 비무장지대DMZ는 지뢰가 매설되어 산짐승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지만 봉암사는 자연의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있는 곳입니다. 스님들은 살생하거나 해치지 

않는 줄 잘 아는 산짐승들도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사는 산중이요, 수행승들이 수행하는 청

정수월 도량이 되었습니다. 소백산은 국토의 척추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중간에 위치한 중부 

내륙의 산으로 경북과 충북의 도계를 이루며 문경 봉암사 뒷산은 문경세재로 이어지는 소

백산맥의 줄기입니다. 높고 낮은 험준한 산세로 능선이 이어지다가 산 전체가 바위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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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뚝 웅장하게 솟은 산이 희양산曦陽山이며 그 아래에 봉암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이 ‘병풍같이 사방을 둘러싼 산봉우리는 마치 큰 봉황이 구

름을 날아오르는 듯하고, 백 겹으로 굽이 도는 물은 뿔 없는 용이 휘감아 돌아가는 듯하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봉암사를 창건한 적조 지증국사智證國師는 희양산 산세를 감탄하며 

‘만약 이곳이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지 않으면 도적의 소굴이 퇴는 터라’라고 하며 봉암사

를 창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신라의 정신을 이끌었던 9산 선문의 하나인 희양산문

이 되었고 그로부터 무수한 도인이 배출된 곳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부터 희양산

의 형세는 ‘갑옷을 입고 무사가 말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형국이다’라고도 전해옵니다.

봉암사는 수행자들이 수행하기에 제일 좋은 깊은 산중 절이며 1947년 가을에는 청담, 

자운, 성철, 향곡, 우봉, 보문, 월산, 성수, 법전, 혜암스님 등 수좌스님들이 부처님의 근본정

신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결사를 한 도량입니다. 결사를 실행했던 수좌스님들의 투철한 수

행정신은 불교의 근본과 전통을 회복하였으며 승가정신사에 이념적 모태가 되었습니다. 

수좌들이 모여 참선과 엄격한 청규로써 일제강점기의 대처승불교를 비구승의 청정가풍으

로 되살린 도량입니다. 포살실시, 능엄주 암송, 자치정신구현과 계율을 청정히 지키며 자

급자족했다 합니다.

  

‘10·27 법난’ 사건해결에 크게 공헌하신 활성 스님

《위키 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을 보면 “10·27일 법난十二七法難은 1980년 대한민

국에서 일어난 불교 탄압사건”으로 그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정권을 장악해나가던 신군부 세력이 전남 광주에서 

폭도진압이라는 구실로 수많은 시민을 학살하였다. 그리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

로 그해 10월 27일 신군부는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군인들을 

동원하여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 5,731곳을 대상으로 일제히 수색하고, 조계종의 

스님 및 불교 관련자 153명을 강제 연행하여 폭력, 고문을 행사한 사건이다. 불교

계에서는 이를 불교 탄압으로 파악하고 ‘법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수사 주체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수사지시를 받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이었다. 합동수사단은 불교계 정화를 추진한다는 계

획을 수립한 뒤, 1980년 10월 27일에 조계종 승려 등 불교계 인사 153명을 강제

로 연행하고, 전국의 사찰과 암자 5,731곳을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병력 3만 2천여 

명을 투입해 수색했다. 당시 무차별 폭력과 고문이 자행되었으며 일부는 삼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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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끌려가기도 했다. 신군부가 이 사건을 일으킨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

다. 당시 불교계는 내분 사태가 일단락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조계종 총무원장 태

공 월주 스님이 전두환 지지 성명에 반대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현장을 방문

하여 성금을 전달하는 등 신군부에 밉보인 것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있다. 일각에

서는 신군부가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일으킨 사건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제가 봉암사 주지하기 전 선객으로 결제 중에는 선원에 입방하여 참선수행을 했지만 해

제하고 나면 산철 3개월 동안 모여서 참선하는 선원이 없었습니다. 결제·해제 없이 계속 

정진할 수 있는 선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제 때마다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봉암사 주지를 맡으면서 산철에도 결제를 하여 대중스님들을 외호했습니다. 

그때도 산철 결제 중 그러니까 양력 10월 27일 새벽예불 후에 선방에서 죽비를 치고 입

선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군화발로 마루에 올라와 선방 문을 열

어 제치고 모두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스님들은 영문도 모르고 모두가 밖으로 나가니 

군대식으로 세워놓고 숫자를 세기 위해 구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 나아가 

‘내가 주지입니다. 스님들의 수는 물론이요 스님들의 성명이며 승적까지 다 알고 있으니 

군인들은 다 주지실로 갑시다.’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법에는 종교단체의 허락 없이 군인

들이 총을 들고 와서 수색하는 법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인 복장한 당신들이 군

인이요 아니면 인민군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군인들이 새벽에 이렇게 절에 

쳐들어와 수색을 하느냐고 물으니 상부의 지시라고 했습니다. 상부라면 어느 상부냐고 계

속 물어도 상부라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했습니다. 절에 와서 뭘 찾느냐고 물어

도 각방 벽장까지 다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사실은 

초저녁부터 잠복근무를 했다고 하며 아무 이상이 없으므로 임무를 마치고 되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뒤돌아가는 숫자를 얼핏 세어보는데 자꾸 숫자가 불어나기에 자세히 살펴보

니 잠복근무했던 군인들이 여기저기에서 서서히 나타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봉암사 스님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당했지만 곧 바로 평온을 되찾아 새벽 2시에

서 밤 10시까지 다시 가행정진을 하였습니다. 그 후 며칠 뒤에 원로원장인 월하 스님 명의

로 종단사태를 설명한 내용과 전국 스님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

하여 대중스님들에게 그 공문을 보여드리고 대중공사를 열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여쭈어보니 모두가 종단이 어려울 때는 도와야 된다고 하며 총무원으로 올라가자고 했습

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조계사 신도님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스님들이 다 잡혀가고 조계

사가 텅 비어 있다고 하던데 무턱대고 올라가면 어디에서 침식을 제공받습니까?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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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올라가서 어떻게 수습을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해서 올라

가야 합니다. 총무원에 올라가면 상황은 또 달라지겠지만 그 다음 일은 그때 가서 따르기로 

하고 우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합시다. 그래서 그때 선원에 선덕스님으로 계시는 탄성 스

님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봉암사 선방에서 추대를 했습니다. 지금 봉암사 수좌이신 적명 스

님이 입승 스님이었으며 곧바로 대중스님을 인솔하여 총무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계종 법난 사태를 수습하는데 전국적으로 유능한 스님들을 모셔와 비상

대책위원을 재구성하면서 그때도 통도사 극락암에 계시는 활성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활성 스님과 국보위 총책 전창열 중령(법무관)이 활약한 내용임)

바람이 자면 물은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맑아지며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투명하

게 비추듯이 활성 스님은 늘 고요히 수행을 하십니다. 적막한 지리산 산중 암자에서 부처

님의 원음을 찾아 빠알리어 경전을 ‘고요한소리’로 역경하십니다. 스님이 고요히 맑히고 밝

히며 전해주시는 법음은 우리의 마음을 선정으로 이끄는 수행의 이정표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의 첫 걸음부터, 평온한 마음가짐으로 청정하고 고결하게 닦아가며 해

탈·열반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선지식입니다. 

추녀 끝 풍경에 스쳐가는 바람처럼 활성 스님과는 잠간씩의 인연이었으므로 스님의 수

행력은 헤아릴 수 없으므로 지난날의 울림만 밝혔습니다.

  2017년 1월 23일

보스턴 문수사 도범 합장 



고요한소리와의 인연            

활성 스님과의 40년

전병재(고요한소리 자문위원)

7년간의 미국 유학생활 고생 끝에 72년 봄, 박사학위 최종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데 지도교수가 “전군도 이제 사회학 박사가 되었으니 사회학이란 학문이 ‘지적 쓰레기

(intellectual rubbish)’에 불과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셈이네”라

고 웃음 섞인 말투로 축하해주었다. 그해 겨울 귀국 직후 선배교수들 지도로 유학과 성리

학을 공부해보니 서양 사회학에 비해 훨씬 더 공부답게 느껴졌다. 그때 성리학의 바탕에는 

불교사상이 깔려 있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은 했었지만 가끔 등산길에 들러 본 사찰들은 불

교에 대한 내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럴 즈음 활성 스님이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셨다는 말을 듣고 정말 뜻밖이라 생각했다. 

그해 겨울 방학 때 서둘러 내려가 보니 아란야 토굴에서 군불을 때고 계셨다. 큰스님께 친

견가자 해서 그때 나는 경봉 큰스님을 처음 뵈었다. 큰스님 말씀이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잠자고 8시간 일하고 4시간 잡일하고 나머지 4시간 공부하라 하시기에 ‘스님 저는 직업이 

책과 씨름하는 일인데 매일 8시간도 넘게 공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했더니, ‘그런 가짜 공

부 말고 진짜 공부 말이다’ 하시면서 활성 스님에게 아란야에 내려가서 진짜 공부 가르쳐

주라 하셨다. 경봉 스님의 가짜 공부라는 말씀이 박사논문 지도교수가 사회학을 지적 쓰레

기라 한 말과 맥이 통해 지적 방황을 계속하고 있던 내게 공부 방향을 찾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때 나는 처음 결가부좌로 앉아보았다. 평생 의자에만 앉던 습관 때문에 억지 결

가부좌로 10분을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진짜 공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고 기가 팍 

죽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후로 스님이 머물었던 이절 저 절을 찾아다니면서 절집 분위

기도 익히고 불교에 관한 법담을 듣기도 하고 사성제, 팔정도, 삼법인, 연기론, 무아사상 등

에 관한 글을 읽기도 하면서 불법이야말로 내가 찾던 바로 그 참 공부로구나 하는 생각이 

서서히 굳어갔다.

〈고요한소리〉가 만들어지고 윤문팀에 참가하면서부터 정년을 하면 우선 니까야 경전 읽

기 공부부터 해야겠다는 뜻을 세우고 있었는데, 내가 정년을 한 바로 그해 2002년 지리산 



역경원이 문을 열었다. 나는 거기서 3년을 살면서 스님의 밀착지도로 빠알리어 공부도 시

작하고 참선지도도 받으면서 그야말로 늦깎이 공부를 시작한 셈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시골집을 비워둘 수도 없고 해서 역경원을 떠나긴 했지만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인 역

경원을 요즘도 수시로 다녀오곤 한다. 지금 나는 경전 읽기를 생활의 중심에 두고 있는데 

궁금한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때마다 스님을 괴롭힐 수도 없고 해서 몇몇 도반들

과 스카이프를 통해 경 읽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대로 재미가 있다. 이렇게 노후생활

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활성 스님과의 고마운 인연 덕분이다.    

속인의 입장에서 스님에 관해 이런저런 글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다. 스님은 

이미 입전수수入廛垂手의 단계에서 노니실지도 모를 일인데 아직 심우견적尋牛見跡의 단계

에서 헤매고 있는 내가 무슨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40여 년 동안 스님 가까

서 지내온 터라 나 나름의 생각이 없을 수 없기에 스님께 누가 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을 무릅쓰고 내 생각의 일단을 적어본다. 스님은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돌아가신 부처님처

럼 계속 팔정도를 걷되 결코 길 위에 집을 짓지 말라 하신다. 스님은 계속 변하고 있는 당

신 생각을 글로 고착시키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으신다.

활성 스님은 ‘한 생 안 난 셈 치고’라는 경봉 큰스님 말씀을 듣고 금생은 오로지 역경사

업에 매진하고 계시는데, 이 때문에 만든 〈고요한소리〉가 가끔은 버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듯 힘들어하시는 때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초지일관이다. 스님이 표방해온 역경은 단순한 

문자적 번역이 아니다. 중국을 통해 들어온 불교가 우리나라 정신문화에 찬란한 꽃을 피워

왔으나, 새로운 지구공동체 시대를 맞아 부처님 가르침의 원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아비

담마가 필요하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이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아비담마를 만드는

데 한국처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도 없다 하신다. 스님은 붓다의 원음을 강조하

시되 한국불교의 훌륭한 전통을 결코 부정하신 일은 없다. 그 낡은 겉옷을 문제 삼을 뿐이

다. 북방불교냐 남방불교냐를 따지는 소리도 있지만 스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도적 입

장에서 부처님 원음에 담겨 있는 현대적 의의를 계속 참구하고 계신다. 〈고요한소리〉는 스

리랑카 BPS의 소책자들을 번역해오다가 스님의 반승낙을 겨우 받아 최근에 ‘소리’ 문고를 

만들어 스님 생각의 흐름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서양 과학이 기독교 윤리의 고삐를 벗어나 맹목적으로 치달으면서 인류를 종말의 위기

로 몰아가고 있는 이때, 현대인의 극단적 사고방식에 제동을 거는 든든한 고삐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 곧 불교의 중도中道사상이라는 것이 스님 생각이다. 한·중·일 삼국 사회학

자 회의가 십년 넘게 매년 세 나라로 돌아가며 열리고 있는데 재작년 요코하마 대학에서 

열리는 학회에 막스 베버 사회학과 불교라는 제목의 글을 한 편 발표했는데 그때 스님은 

중도에 관해 글을 써보라 했지만 불교와 사회학에 관한 기초적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에 중도를 논하는 것이 순서이겠다 싶어서 중도에 관한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했다. 찬란

한 불교유산을 공유하고 있는 이 세 나라만이라도 불교의 중도정신이 인류문화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을 공감하도록 할 수

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금년 가을 중국 돈황 근처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발표할 글을 

구상하고 있지만 잘 될지 모르겠다. 

분단된 남북은 핵전쟁 쪽으로, 일본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는 군비경쟁으로 치닫고 있

다. 세상이 이렇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으며,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수선한 시국에 

〈고요한소리〉 창립 30주년을 맞아 ‘중도, 이 시대의 길’을 주제로 한국불교 본산 서울 조계

사에서 중도 포럼을 열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 행사가 모

진 세파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확실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를 간절히 축원한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세계평화는 나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진 연후

에라야 자연히, 그리고 서서히 다가올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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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소리와의 인연

‘근본불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윤흔(〈고요한소리〉 고문)

나는 활성 스님을 1970년대 중반쯤 여름 양산 통도사 극락암에서 처음 뵈옵게 되었습니

다. 당시 나는 이기영 박사님이 이끄시는 구도회라는 불교신행단체의 회원이었습니다. 구

도회는 매년 여름이면 유명 사찰을 찾아서 약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불교공부를 하였습니

다. 그해에는 통도사에 가서 공부를 하였는데 이기영 박사님의 인도로 극락암에 주석하시

는 경봉 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법문을 들은 후 근처에 경봉 스님의 ‘물’에 관

한 법문을 큰 우물가에 있는 바위에 새겨놓은 것이 있다 하여 그 바위를 보기 위해 우물가

를 방문하였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경봉 스님의 물에 관한 법문은, “사람과 만물을 살려주

는 것은 물이다. 갈 길을 찾아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물이다. 어려운 굽이를 만날수록 

더욱 힘을 내는 것은 물이다. 맑고 깨끗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것이 물이다. 넓고 

깊은 바다를 이루어 많은 고기와 식물을 살리고 되돌아가는 이슬비. 사람도 물과 같이 만

물에 이익을 주어야 한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활성 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여러 가지 가

르침을 주셨는데 저와는 따로 인사를 나누었고 당시 나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임을 아시고 

스님께서도 출가 전에 서울대를 졸업하신 후 국회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셨다고 하셨습니

다. 서로 전공은 달랐지만 같은 대학 동문이고 또한 공무원 경험이 있어 이심전심으로 바

로 의기투합하여 그 후 지금까지 〈고요한소리〉 회원이 되고 〈고요한소리〉 이사까지 맡으

면서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활성 스님을 자주 뵈올 수 있었는데 그때 스님께서는 남원 역경원 건립불사를 

열심히 추진하고 계실 때입니다. 스님께서는 역경원의 건립 계획을 그림을 그려 설명해주

시고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도 알려주셨습니다. 당시 역경원 건립불사가 잘 마무리되

고 스님이 즐거워하시던 모습이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그 뒤 직장 관계로 많이는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고요한소리〉 법회에 참여하여 활성 

스님의 법문을 듣고 또한 〈고요한소리〉에서 발간하는 불서와 논문집을 통하여 불교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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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면서 특히 부처님의 원음인 근본불교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요한소리〉에서는 근본불교 대장경인 빠알리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불사를 감당하고

자 발원하고, 우선 스리랑카의 불자출판사(BPS)에서 간행한 훌륭한 불서 및 논문들을 번역

하여 ‘보리수잎 시리즈’, ‘법륜 시리즈’, ‘금구의 말씀 시리즈’ 등으로 많은 책을 출판 보급하

여 왔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오래 동안 활성스님이 행하신 법문을 편집하여 ‘소리 시리

즈’로 출판 보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책들을 어디를 가거나 한 권씩 항상 지

니고 다니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읽게 되었고 나름대로  근본불교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요한소리〉에서 출판한 책들은 나에게는 항상 지니고 다녀서 신분증이

나 다름없습니다. 요즘에는 활성 스님의 법문집인 ‘소리 시리즈’를 지니고 다니면서 불교의 

핵심인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등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약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등각하신 후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또한 

오랜 기간 시대적으로 변천을 거듭하여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른바 대승권인 중국, 한국, 

일본 등과 소승권인 태국, 미안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의 불교가 각각 약간씩 다르게 발

전하고 또한 같은 대승권이나 소승권에서도 각 지역별로 시대별로 그 지역의 문화의 영향

을 받아 불교가 약간씩 다르게 발전하였습니다. 따라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부처님의 원음인 근본불교 대장경인 빠알리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활성 스님께서 근본경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십

이연기 등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법문을 주신 것도 그러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세속에서는 환경법을 공부합니다. 환경법을 공부하면서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사

람들이 부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갖는 데는 〈고요한소리〉에서 펴낸 《생태위기-그 해법에 대한 불교적 모색》

(법륜 스물)이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환경법에서 환경정의環境正義가 무엇인지가 크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환경정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는 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 말씀대로 천지만물은 너와 내

가 하나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구 내지는 전 우주는 그 자체가 하나의 대생명체大生命體입니다. 그 위에 살고 있는 생

물生物體, 더 나아가서는 무생물체無生物體까지도 서로 서로 연결되어 지구라는 대생명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주내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관점에서 볼 때 개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그 개체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환경과 나를 구

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나와 환경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나는 대생명체의 유기적

인 조화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나는 다른 존재

를 지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환경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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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내 것이라는 것은 없다’, ‘나와 다른 존재는 평등하다’는 진리 앞에 솔직하여 질 

때 환경에 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환경정의 개념은, 환경정의론이 미국에서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지역사람이 받고 있는 

불평등의 개선운동으로 출발되었기 때문에 대개 미국 환경청(EPA)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환경법 규제 및 정책의 개발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민족적 기원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즉 모든 사람들이 

환경이익과 환경부담을 공정하게 분배받고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정의 개념은 우리의 학자들도 거의 그대로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환경정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연혁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위에서 본 환경과 관련하여서는 만물이 일체이고 너와 내가 따로 없으며 인간과 환경이 둘

이 아니라는 점에서, 환경을 이용하는 인간만이 아니라 이용을 제공하는 환경도 정의개념

의 주체가 되고 또한 미래세대도 정의개념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나는 환경정의는 “사람들은 환경으로부터 ‘자기에게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리

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미래세대도 함께 환경이익과 환경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받고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정의 개념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리고 ‘환경을 파

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나는 꿀벌이 꽃에서 꿀을 모을 때 꽃의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고 향기도 날려버리지 않

고 모으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환경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환경정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꿀벌이 꽃가루에서 꿀을 만들어내듯이 사람들도 자기의 삶의 

터전인 환경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자연속의 삶에서 행복과 성취를 얻어낼 수 있

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려면 개개인이 간소하고 절도 있는 생활방식을 채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개개의 사람들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의 충당, 욕구의 

최소화, 검약과 지족知足의 생활을 해야 하고,각종 사회적 역할에서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 음식, 의복, 주거, 의약품 그 밖의 생필품을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에서 최적의 혜택을 받으려면 인간은 자연을 이해해야 하고 자연과 조화롭

게 살게 되면 자연자원도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시적 소비주의는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방대한 양의 재생 불가능한 화석연료들도 불과 2세기만에 거의 소비하여버렸습

니다. 인간은 점점 더 많이 소유하려는 탐욕 때문에 자연에 대해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태

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인류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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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체계부터 반드시 재평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이끌어온 물질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인류의 생존 자체마저 위협하는 환경오염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인간과 

환경 간에는 지금보다 좀 더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든 환경이든 결국 어떤 도덕적 힘이 작용하느냐에 따라 번성하기도 하

고 멸망하기도 합니다. 비도덕성이 세계를 지배할 때 사람과 환경은 퇴락하는 반면 도덕성

이 지배할 때 인간의 삶뿐 만아니라 환경의 질도 개선됩니다. 탐욕, 증오는 안팎으로 오염

을 일으키고, 관용, 동정은 안팎으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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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소리와의 인연

활성 스님과의 인연
                    

최제용(고요한소리 총무이사, 경북대 의대 교수)

스님을 처음 뵌 것은 미국 보스턴 문수사에서였습니다. 문수사에서는 일요일마다 도범 

스님께서 법문하시거나 한국에서 오시는 훌륭한 분들께서 특강 형식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컨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계시는 현각 스님의 선학 강의라든지 서울대 

석경징 교수님의 시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법정 스님께서 명동성당에서 

하셨던 청빈에 대한 법문을 비디오로 함께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 활성 스님 뵙고 법문

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 3년 생활에서 커다란 행운이었습니다. 

1998년 9월 13일 일요일, 문수사에서 처음으로 활성 스님께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법문은 제 인생에서 인생관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문 내용은 불·법·승 삼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촬영이나 법문을 녹음하지 못했지만 다행스럽게 필기를 해놓은 

것이 있어 요약 재구성해보고자 합니다. 

‘부처란 무엇인가?’ 빠알리경에 보면 부처님과 제자도 아라한인데 왜 붓다만 부처라 하

느냐 하는 제자의 질문에 ‘법이 없는 세상에 법을 세우고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부처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신神도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법체계를 다듬고 만들어 법

을 전하셨기 때문에 부처입니다. 부처님은 언어적 감각이 뛰어나셔서 법구경에서처럼 말

씀은 쉽지만 깊고 오묘한 뜻이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법은 불교의 핵심으로 담마Dhamma라 합니다. 부처님은 해탈 열반을 구하고 성취하셨

습니다. 중생들에게 열반의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법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

습니다. 의미를 축소해서 법을 해석해 보자면 법은 중생이 쓰는 언어와 사고를 이용해서 

현묘한 열반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석천 즉 대범천이 중생을 대표

해서 법을 설해 달라고 요청했고 부처님이 수락하셔서 법을 설하시게 되었습니다. 연각, 

독각했다는 사람도 많지만 법을 펴지는 못했습니다. 즉 법이 없는 세상에 부처님께서 법을 

만드셨습니다. 부처님의 큰 원력과 지혜 그리고 인고의 노력으로 탄생한 것이 법입니다. 



48 •

열반이라는 진리의 세계는 언어나 의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인데 부처님이 접근 가능하

도록 불법이라는 가교(뗏목)를 만들어내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깨닫고 보니 부처님

의 법이 너무 완벽하여 더 붙일 게 없었습니다. 법의 위력은 시공을 초월할 정도의 타당성

과 완벽성을 지녔습니다. 인류는 법을 통하여 사고의 지평을 새롭게 열게 되었습니다. 윤

회하는 인간은 동물 수준의 존재이고, 다윈의 진화 단계에 있지만 법을 통해 의식이 초월

하여 해탈·열반이라는 인간 극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인간은 정법을 익혀 향상을 도모해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됩니다. 불교는 삶의 

방식이고 문화이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축은 육근六根입니다. 촉觸이 전제되고 고苦의 증

폭을 초래하는 육처六處 즉,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가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

의 차이점은 동물은 의意가 약하고 인간은 의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의는 나머지 안·이·

비·설·신 다섯 가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육처는 12연기에 들어 있고 고의 증폭을 조

장합니다. 육처를 육근으로 바꾸는 것이 해탈·열반으로 이끌어주는 근기입니다. 부처님

께서 설하신 법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의근이고, 의근은 인간이 되는 조건이며 22근으로 설

하셨습니다. 인간이 털 빠진 원숭이에서 인간다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은 육근, 그 중에서 

의근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정법시대가 옵니다. 불교의 우주관은 성·주·괴·공으로 설

명합니다. 부처님은 윤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 세계에서 법을 통하여 향상하면 해탈할 수 

있게 되어 윤회를 벗어나도록 법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과거 7불과 현세의 붓다 그리고 미

래불은 모두 인간의 의미를 실현시켜줍니다. 인간들이 구조적 갈등구조인 고의 세계에서 

부처가 만든 법을 통하여 향상하는 것이 법을 설한 의미가 됩니다. 빠알리경에 12연기를 

순관하는 것은 사법邪法이요, 역관하는 것은 정법正法이라고 나옵니다. 

승僧은 서양의 길드와 유사하다 볼 수 있는데 브라만과 사문이 인도의 2대 축으로 구도

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문은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지만 부처님을 따르는 사문을 승가

라 했습니다. 의가 안·이·비·설·신을 조절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출가한 사람들, 

즉 프로들을 승가라 합니다. 반면 일반 중생들 즉 아마추어에게는 보시하고 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보시는 복을 닦고, 지계 즉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제해서 법을 법답게 알기 위한 조건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만중

생이 승가가 됩니다. 현재 한국은 IMF지만 정법을 축으로 살아온 인간들이 기죽어서야 되

겠습니까? 서양에서 배울 것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아카데미즘입니다. 서양은 하위법

인 기술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동양은 상위법인 정법 삿담마saddhama가 있습니다. 인류

는 스스로 만든 힘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삼보는 우주의 의미 실현이고 

해탈·열반이 우주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오전 법문이 끝나고 점심 공양 후 스님과 젊은 과학자들과의 대화를 위한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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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었는데 거기서 부처님의 우주관과 생명관이 무엇인지 여쭈었고, 다른 분이 전생담

과 12연기가 무엇인지 질문 드렸습니다. 스님께서 질문을 다 들으시고 아래와 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문제 소멸에 초점을 두고 법안法眼을 열어주어 스스로 초월하게 하십니다. 담

마Dhamma는 언어체계, 사사나sāsana는 가르침 체계, 삼보는 가치체계, 사성제四聖諦는 

진리자체입니다. 현세는 구조적인 고의 체계로 열반에 입각해서 볼 때 행복과 기쁨도 그 

자체가 고苦 속에 들어갑니다. 경에서도 열반을 비유적으로 불생불사, 건강(unbalance가 없

는 상태)이라 했습니다. 어떤 명쾌한 언어라도 시비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열반은 상

태가 아닙니다. 언어나 관념이 다 부정된 것이고 상태는 색·수·상·행·식에 의해 구속

되어 있습니다. 색·수·상·행·식의 합이 생명입니다. 수受는 웨다나vedanā, 상saññā

은 saṃ과 ñāṇa가 결합하여 아는 앎을 말하는 명사입니다. 상saṃ은 위vi(나누다)와 반

대가 됩니다. 냐나ñāṇa는 앎이며 식識은 위냐나viññāṇa로 사물을 나누어서 아는 것으로 

구별적이고 나의 인식 태도의 근거가 됩니다. 식은 궁극적으로 나와 남과의 구별이고, 분

석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냐saññā는 종합해서 아는 것으

로 문화적 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탈은 식의 차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행은 상카라

saṅkhāra로 까라kara는 종합하는 행위, 행동, 작용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구성이 변하고 

작용하면서 흘러가는 것, 변천하면서 흐른다는 뜻의 천류라고도 합니다. 웨다나는 냐나와

는 다른 형태의 앎의 체계이며 지성적 앎과 체감적 앎으로 나눌 때 체감적 앎을 말합니다. 

색은 루빠rūpa로 물질적 요소입니다. 오온이 가합한 상태를 존재라 하고, 이 존재가 흐르

고 있는 프로세스를 우주라고 또 성·주·괴·공이라고도 합니다. 불교는 우주를 시간적

으로 이해할 때는 직선적인 인식보다는 곡선적인 이해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종

이라고 합니다. 다만 성·주·괴·공 할 뿐이고 성·주·괴·공의 원인은 업業 때문입니

다. 진리는 유도 무도 아닙니다. 유무가 극단입니다. 진리에 대한 접근 자세를 유지해야 하

는데 그 자세는 중도中道이고 중도는 팔정도八正道입니다. 부처님은 사성제 체계에서 고성

제苦聖諦 집성제集聖諦 즉 알아야 될 것으로 12연기를, 멸성제滅聖諦 도성제道聖諦, 즉 행해

야 할 것으로 팔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법의 평가 척도는 제행무상諸行無常, 제행개고諸行

皆苦, 제법무아諸法無我 삼법인三法印입니다. 모든 것은 알아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이 함

께 해야 합니다. 앎과 행위에 따라 인간은 육도 윤회를 합니다. 지옥·천상·축생·아귀·

인간·아수라 등 업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삼계 중 욕계에 속합니

다. 업이 중요합니다. 업 중 남을 견집되게 하여 향상을 방해하는 업이 제일 나쁩니다. 깨

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을 가르치는 것은 지옥갈 수도 있습니다. 인

간 사후는 수준에 따라서 제사를 받아먹는 존재,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는 존재, 업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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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서 다음 생을 받는 존재, 해탈을 하는 존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에 명색名色이라

는 용어가 있습니다. 명색을 12연기 속에 넣어 두었는데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의미입

니다. 색계와 무색계는 인간의 정신적 향상을 통해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성·주·괴·공

은 색계 초선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 후에는 적용 안 됩니다. 팔정도의 정정正定이란 사선

四禪을 이루는 것으로 제 2선에 들면 성·주·괴·공도 침범 못 합니다. 그리고 색계 4선

의 정거천이 열반의 입구입니다. 인간은 윤회하는데 자업자득, 즉 업을 짓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 법회가 98년 10월 4일 일요일에 있었는데 ‘도인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도인이 

뭔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사전에는 올바른 삶을 추구해서 세속을 버리고 구도

의 길을 든 사람이라 정의하고, 스님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올바른 도를 항상 실천하는 사

람으로 정의하셨습니다. 팔정도를 설하신 이유는 삼보가 구경의 의미인데 참인간은 길을 

바르게 알고 나아가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과 금수와의 차이점은 인간은 의意가 

강한 존재이고,  의는 법을 대경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금수와 다르

다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의를 인간 이해의 축으로 삼고 있다, 인간만이 육도를 다 갈 

수 있다, 의근을 중심으로 선법, 불선법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교리체계

의 핵심인 12연기 중 육처와 육근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고 육처가 육근으로서 작용할 때 

온갖 선근의 핵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팔정도를 걷는 것이다 

하시면서 팔정도를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팔정도를 생활화하는 것이 불교에서의 도인

이다. 외도들과 불자들 모두 고행 정진하지만 팔정도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라고 했습니다. 

팔정도는 향상을 실천하는 길이고 해탈, 열반에 에스컬레이터처럼 날라주는 도구라 했습

니다. 또한 부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은 법이고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팔정도라고 했

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목요일은 주말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스님께 더 개인적으로 법문을 듣

고 싶어서 문수사로 갔습니다. 스님께서 도래할 법의 시대에 대하여 말씀해주셨고, 법은 

종교가 아니고,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검정하는 자세로 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

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좋은 것이 선이며 향상에 보탬이 되는 것이 이로움이라 했습니다. 

부처님은 삼계 대도사로 길 이끄는 스승이라 했습니다. 과학은 축적하지만 불교는 비우고 

새로 시작한다 하시면서, 결론에 도달한 과정을 버리고 언제나 새 출발하고 향상을 위하는 

것이 불교라 했습니다. 버려나가면 새 안목이 생기고 또 버리면 제대로 향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수사에서 마지막으로 10월 20일 토요일에 다시 스님 뵙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사성제

에 대해서 도·집·고·멸 순으로 말씀해주셨고, 한국에 〈고요한소리〉라는 단체가 있으니  

근본 불교를 본격적으로 함께 공부하자고 하셨습니다. 불법은 각 시대의 필요성에 부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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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풀어 매겨온 것인데 이 시대는 요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게 풀어 매겨보자 하

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잘하면 문화 창조의 힘찬 역사가 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회향

해주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저에게 ‘보정’이라는 법명을 지어주시고 

〈고요한소리〉 대구지부가 대봉 일동에 있다고 연락처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활성 큰

스님과 보스턴에서 네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후 경북대 의대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어 99년 7월에 귀국하였습니다. 〈고요한소

리〉 대구 지부에 가서 계현 스님과 진여성 회장님 그리고 회원님들을 뵐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소리〉에서 알게 된 모든 분들은 스님과의 인연을 통해 알게 된 분들로 실로 고마움

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귀국해서 대구, 부산, 서울 지부에서 하신 스님 법문들이 녹음테이

프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녹음테이프를 모아 MP3 파일로 전환해서 CD로 저장하기 시

작했습니다. 녹음테이프는 수명이 짧아 스님의 법문 내용이 소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

니다. 다행히 대구, 부산, 서울에서 하신 옛적 법문들을 일부 모을 수 있었고, 그 후 활성 스

님께서 대구 부산 서울 남원에서 법문하신 내용은 녹음하여 여러 회원들께서 녹취하게 되

었습니다. 이제 스님 법문을 읽고 또 읽은 다음 경도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스턴에서 스님을 뵌 것은 제 인생에 커다란 복이었습니다. 법당에서 우요삼잡右繞三

匝을 할 때마다 불·법·승 삼보를 잘 이해하여, 계·정·혜 삼학을 잘 닦아, 탐·진·치 

삼독을 멸하리라고 외우면서 돕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빌어 봅니다. 스님 건강하시어 오

래도록 가르침을 주시길 빕니다.   

최보정 합장



고옥 스님(가산불교연구원 실장)

축전



• 53

고요한소리 소개

고요한소리는 

부처님 그분의 본래 가르침을 되살려 궁구하고, 실천하고, 

선양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고요한소리는 1987년 근본불교 빠알리PĀLI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역경사업을 발원

하면서 출발하였고, 1992년 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고요한소리는 빠알리어 경전을 

이 시대의 감각에 맞게 번역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전번역의 준비를 

위해서 고요한소리는 스리랑카의 불자출판협회(Buddhist Publication Society)에서 근본불교

의 소개를 위해 펴낸 출간물 중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엄선해서 번역하고 출간해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반 독자에게 더 쉽게 알

리기 위해 본격적인 역경작업에 앞서 영문판 글을 먼저 번역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무엇보

다 우리말과 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전하려 했습니다.

1880년대부터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서양의 여러 나라는 빠알리어 경전을 자국어로 번

역하기 위해 경전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사전과 문법책도 편찬해 경전 연구를 위한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는 2000년 전 중국에서 불교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한 사업을 능가하는 획기

적인 불사라 할 만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 직후 서양의 불전 연구 성과를 

토대 삼아 근본불교 경전을 번역하였고, 이후로도 역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는 빠알리어 경전의 일역판을 참고해 한역을 완수했습니다. 불교 수용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스리랑카, 서역, 중국 다음가는 불교 선진국임에도 중국 불교에 안주해왔기에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서양의 언어를 통해 공부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고요한소리가 출범한 이래 한국 불교는 다른 어느 불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북방의 대승불교와 남방의 상좌부불교가 상호 배타

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이제는 지구화시대를 맞아 이 두 전통이 폭넓은 대화를 시작하였

고, 불교의 이러한 새 기운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차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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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소리도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을 주도해온 서양의 지

성들은 과학적 지식을 옳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

양에서 불교학 열풍이 일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불교학자들 앞에는 실수행의 은산철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지구화 

시대에 걸맞게 선양하는 일은 도도한 시대적 기운을 타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고요한소리는 이 기운을 받아들여 새로운 출발을 기하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사들이 쌓아올린 빛나는 수행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부처님 원음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복음으로 새롭게 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분발할 것

입니다.

고요한소리 설립 정신

고요한소리는 ‘붓다의 불교, 붓다 당신의 불교를 발굴, 천착, 실천, 선양하는 것을 목적’

으로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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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소리가 걸어온 길

통도사 경봉 스님의 제자인신 활성 스님께

서 근본불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부처님의 

원음이 담긴 빠알리 경전을 이 시대의 언

어로 담아내고자 발원하시다.

1.  당시 한국 불교 상황을 감안할 때 고요

하게 불교개혁을 시작한다는 뜻 

2. 부처님 말씀 전부가 ‘고요한 소리’

3.  활성 스님 법명 살 ‘活’ 소리 ‘聲’ ⤍ 고요

하게 불교개혁을 해보자는 의미 

〈고요한소리〉는 근본불교 대장경인 빠알리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불사를 발원하고 

스리랑카 불자협회(Buddhist Publication 

Society)에서 간행한 훌륭한 불서 및 논문을 번역 소개하기로 하다. 모임을 〈고

요한소리〉로, 책을 ‘보리수 잎’, ‘법륜’으로 정함. 〈고요한소리〉 로고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이 직접 써서 보내주신 것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다.

〈고요한소리〉 창립법회 및 보리수잎 하나 

《영원한 올챙이》 출판기념회

〈고요한소리〉 운영위원회 출범 - 회장 한

기호

종로구 인사동에 〈고요한소리〉 사무실 최

초 개설

한기호 회장, 스리랑카 방문하여 스리랑카 

불자협회와 독점출판 체결

고요한소리 태동 

〈고요한소리〉 

의 의미

1987. 2. 1.

(불기 2531) 

1987. 5. 9.

1987. 5. 22.

 

1987. 7. 1. 

1987. 8. 13.

 

활성 스님

장일순 선생이 써주신 ‘고요한 소리’ 글씨

한기호 회장과 스리랑카 BPS의 사무장 

위타나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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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0.

1988. 4. 10. 

(불기 2532)

1988. 5. 10. 

1988. 5. 26.

1988. 6. 10. 

1990. 2. 15.

(불기 2534)

 

1990. 5.

활성 스님 첫 대중법회 열다(성북동 전등사).

법륜 하나 《부처님, 그분》 출간

활성 스님 모시고 〈고요한소리〉 창립 1주년 기념법회 열다.

《부처님, 그분》 저자이신 스리랑카의 삐야닷시 스님 한국 방문하여 효동선원

에서 법회 열다(통역: 강대자행).

약수(암)사외 첫 인연을 맺음 - 주지이신 현문 스님께서 빠알리 경전 역경사

업에 적극 동참하시기로 하다.

〈고요한소리〉 현 종로구 관훈동 172번지(인사동길 47-5)에 약 30평의 한옥

을 구입하여 이전하다.

관훈동 〈고요한소리〉 사무실에서 창립 3주년 기념법회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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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0. 19. 

1990. 4. 25. 

1992. 5. 6. 

(불기 2536)

 

1992. 7. 27.

 

1992. 11. 

1992. 12. 2. 

1993. 1.

(불기 2537)

대영 불자협회(The Buddhist Society Of Great Britain)의 명예회장 아잔 수메

도 스님 방한. 근본 불교의 교학과 수행법에 관하여 법문을 듣고 의견을 교환

하다.

사단법인 〈고요한소리〉(가칭) 창립 법회

창립 발기인 : 한기호, 허홍, 전병재, 조광해, 주수광, 한유동, 황창훈.

부산 〈고요한소리〉 창립 및 법회 

불교신문, 〈고요한소리〉 ‘보리수잎’ ‘법륜’ 시리즈 출간 취지와 스리랑카 BPS

에 대해 취재(불교신문 제1400호)

대구 〈고요한소리〉 개원

문화부로부터 사단법인 〈고요한소리〉 설립허가 받다.

강대자행, 전채린, 우철환, 변영섭 등을 주축으로 윤문팀 결성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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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5. 10.

(불기 2538)

 

1994. 5.

 

1995. 7.

(불기 2539) 

1997. 4.

(불기 2541)

 

1997. 4.

1998. 05

(불기 2542)

영국의 캠브리지 노만 교수 〈고요한소리〉 초청으로 내한. 빠알리 경전 번역 

문제에 관하여 대담하다.

세계 빠알리 성전협회 회장 옥스퍼드의 리차드 곰브릿지 교수 내한. ‘경전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법’에 대해 강의하다(통역: 박은하 교수).

부산 〈고요한소리〉 법당 이전(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59-45 태광빌딩 3층)

아잔차 스님 법문집 《고요한 숲속의 연못》 출간

대구 〈고요한소리〉 조선 초기 삼존불 봉안 및 법회

한기호 회장, 각묵 스님과 스리랑카 캔디에 있는 BPS 본부 방문하여 비구 보

디와 만나다.

왼쪽부터 한유동, 활성 스님, 노먼 교수 내외, 강대자행, 한기호 회장, 전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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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 29.

(불기 2544)

2001. 8. 13.

(불기 2545)

2002. 8. 4

(불기 2546)

2002. 10. 30 

2003. 4. 20.

(불기 2547)

2003. 4. 

2008. 12.

(불기 2552) 

상도동 약수사 현문 스님께서 지리산 실상사 근처에 있는 약 2만 2천 평의 

땅을 기증하시다.

남원 역경원 봉불식을 시점으로 본격적인 역경원 공사 시작

남원 역경원 대법당 상량식

남원 역경원 불당 상량식

남원 역경원 불사 회향 법회 - 활성 스님을 비롯하여 사부대중을 모시고 2여

년에 걸친 대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하다.

법륜 열다섯 《사성제 - 불교의 초석》 출간

최초의 인터넷 방송인 유나방송 정목 스님의 인연으로 〈고요한소리〉 책들을 

유나방송에서 읽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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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불기 2553) 

2009. 11.

 

2014. 12.

(불기 2558)

  

2015. 3. 29.

(불기 2559)

2015. 10. 

2016. 2. 27.

(불기 2560)

  

2016. 5.

 

2016. 6. 18.

 

2016. 6. 28.

 

2016. 10. 

 

2016. 12. 23.

 

2017. 4. 13.

(불기 2561)

2017. 4. 15. 

법륜 열여덟 《팔정도》 출간

대구 〈고요한소리〉 법당 이전(중구 남산동 938-8 아미빌딩 2층)

부산 〈고요한소리〉 소유 법당 구입 및 이전

 

부산 〈고요한소리〉에서 활성 스님 모시고 

개원 법회를 열다.

활성 스님 법문집 소리 하나 《지식과 지

혜》, 소리 둘 《소리 빗질, 마음 빗질》 출간

사단법인 〈고요한소리〉 제24회 정기총회. 

신임 공동 대표이사: 하주락, 변영섭  

활성 스님 법문집 소리 셋 《불교의 시작과 

끝, 사성제》, 소리 넷 《지금·여기 챙기기》 출간

제1차 중도 포럼 운영회의(중도, 이 시대의 길)

역경원 공양간 지붕 및 주방 개보수

제2차 중도 포럼 운영회의

활성 스님 법문집 소리 다섯 《연기법으로 짓는 복 농사》 출간

대전 〈고요한소리〉 설립

활성 스님 법문집 6~10권 출간

소리 여섯 《참선과 중도》 

소리 일곱 《참선과 팔정도》

소리 여덟 《중도 이 시대의 길》

소리 아홉 《오계와 팔정도》

소리 열 《과학과 불법의 융합》

사단법인 〈고요한소리〉 창립 30주년 기념 

법회 및 중도 포럼 

부산 법당 부처님

중도 포럼 2017 포스터





사단법인 고요한소리 
창립 30주년 기념

중도포럼 2017

중도中道

이 시대의 길



좌장 _미산스님

진화하는 자연의 시공간적 연기구조와 중도  _양형진

화쟁과 정도 그리고 중도 _홍창성

긍정성 과잉의 문제와 중도 _임승택

중도의 이해 틀에 관한 고찰 _백도수

니까야를 바탕으로 한 중도의 이해와 실천 _이유미

중도와 초기불교 수행 _김재성



중도포럼 2017을 열며 

‘고요한소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불기2561(서기2017)년 4월 15일 조계사에서 

‘중도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팔순을 맞는 활성 큰스님은 출가이후 부처님 

가르침이 북방의 대승경전이나 남방의 소승경전[설일체유부의 산스끄리뜨 경전]이 아

닌 빠알리 경전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줄곧 해오셨습니다. ‘고요한소리’의 이 중도포

럼은 원음불교의 소의경이 바로 초전법륜경이고 이 경의 줄기는 곧 중도로서의 팔정

도이며 팔정도의 핵심은“사띠sati”라는 스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한국불교를 

되돌아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는 법륜이 굴러온 지 이천오백년이 넘는 

불교 역사 속에서 오늘의 한국처럼 중도의 가르침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도 없을 것

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보수와 진보의 양 극단적 이념갈등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의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만으로 해소될 수 없는, 세계화 경제체제 자체의 모

순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코 우리 한국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서구의 산업혁명 

이래 이윤추구에만 급급해 온 자본주의는 많은 비판과 대안 모색에도 불구하고 정치

와 교육, 그리고 군사까지 총동원하여 시장을 넓혀 온 19세기 서구의 제국주의적 틀

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다국적 기업으로 둔갑한 오늘날의 금융자본주의

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화되고 있지만 몇 몇 강대국들의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 유

지되고 있는 이 시장 경제체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현상은 이렇게 세계화 되고 있는데도 세계는 여전히 

군사력을 앞세운 패권주의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의 

제일차, 제이차 세계 대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지구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핵의 파괴력을 내세운 군사력 앞에서 인류는 자멸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를 전쟁의 잠정적 종식이 아니라 인류생존의 유일한 길로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과학의 발전은 인간을 더욱 더 노

예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과학적 지식의 노예가 아닌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교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무명을 몰아내고 지혜광명을 밝

혀줄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불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인류의 극단적 위기를 호기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

때,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공생의 길’은 팔정도 밖에 없고 일체의 갈등을 극

복하고 지속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은 중도사상 이외는 없다는 사실이 이 ‘중도

포럼’을 통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훤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중도포럼’이 우리들의 마음을 탐·진·치의 어둠 속에 버려둔 채 밖으로만 치닫고 

있는 인류에게 ‘내 마음 바로 챙기기 운동’의 새 출발이 되기를, 그래서 불법이 너와 

나의 장벽을 허물고 무량한 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참된 가르침으로 거듭나는 계

기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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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맑게 하는 〈고요한소리〉 도서

금구의 말씀   시리즈

하나 염신경

 현음 스님 옮김

《중부》 119경인 몸에 관한 마음챙김의 지침서로,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

고 있는 몸을, 요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대로, 작용하고 있는 대로 고찰함으로써 

삼매와 열반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다.

소리 시리즈

소리1 지식과 지혜

 말한이 활성 | 엮은이 김용호

지식에 속하는 識과 想의 작용을 극복하고 갈애를 제거하는 지혜의 작용을 어

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

소리2 소리 빗질, 마음 빗질

 말한이 활성 | 엮은이 김용호

세상만사를 법문으로 듣는 연습으로 보아야 하며, 구한말의 명창 이 날치 선생의 

음악관을 비유로써 마음을 다루는 법을 설명한다. 나아가서 모든 문명이 왜 마음 

다루기에 실패했는지를 밝히고, 불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까지 정연하게 설명해주시는 말씀.



소리4 지금·여기 챙기기

 말한이 활성 | 엮은이 김용호

팔정도가 모든 수행의 지침 내지 나침반이며, 인습적 교설이 아닌 실제적 수행

의 적용과제로 다루어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서 수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념에 관하여 입체적 심층적 분석하고 있다. 독자들은 왜 ”지금·여기“인

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소리5 연기법으로 짓는 복농사

 말한이 활성 | 엮은이 김용호

복 농사를 짓는 데에는 어떤 밭에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

가? 복의 밭은 삼보三寶로 연기법에 대한 이해와 연기법에 따라서 생활하는 태

도요, 복의 씨는 팔정도의 서두인 정견正見으로 정직, 성실, 겸양을 지니는 것이

다. 팔정도를 걷는 것이 복의 가꿈이다. 

소리6 참선과 중도

 말한이 활성 | 엮은이 김용호

참선은 바른 자세로 상 놀음을 그치고 마노로 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사띠 

챙기기다. 자세부터 시작해서 경험 대상까지 중도로 일관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 

참선 공부다. ‘그 험난한 흐름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신다. ‘나는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느리게 지척거리지도 않았기에 건널 수 있었다.’ 

소리7 참선과 팔정도

 말한이 활성 | 엮은이 김용호

법의 핵심은 중도요, 팔정도이다. 우리는 팔정도를 완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띠(정념)를닦는다. 계는 청정함이요, 정은 고요함이고, 혜는 밝음이다. 삼학을 

구족한 것이 중도이다. 계·정·혜를 구족하라. 어떻게 구족하는가? 팔정도를 닦아

라. 왜 팔정도를 닦아야 하는가? 십이연기를 관하면 그 해답이 나온다. 

소리8 중도, 이 시대의 길

 말한이 활성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에 가끔 일어나는 류類의 변혁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대

하고 심각한 변혁기이다. 인류의 생존이 지구의 존속과 연관된 이러한 대 위기의 

변혁기를 감당해 내려면 진리 차원의 ‘신新 가치관’이 필요하다. 진리로서의 사성

제, 그 핵심인 팔정도, 그 실천으로서의 중도(중中의 걸음)가 이 시대의 길이다.

소리3 불교의 시작과 끝, 사성제 – 四聖諦의 짜임새

 말한이 활성 | 엮은이 김용호

불교의 핵심인 사성제에 감춰진 역동적 흐름, 정교한 짜임새, 구조의 진리성, 법

과 도의 양축을 밝게 드러내 설명해 주는 책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사성제에 대

한 기존의 타성적 이해에서 벗어나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소리10 과학과 불법의 융합

 말한이 활성 | 엮은이 김용호

과학과 불법은 둘 다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세계를 보는 눈은 근본적으로 다르

다. 과학은 오근에 잡히는 감각 세계만을 대상으로 ‘어떻게’를 묻지만 불교는 제 

육근인 의근에 두고 감각 세계를 넘어 법계와 진리를 대상으로 ‘왜‘라고 묻는다. 

불법은 ‘왜’를 묻는 반야에 입각하므로 과학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법륜1 부처님, 그분 - 생애와 가르침

 삐야닷시 스님 지음 | 정원 김재성 옮김

빠알리 원전에 입각해서 부처님 그분의 생애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그 근본 

가르침을 요약한 책

법륜2 구도의 마음, 자유 - 깔라마 경

 소마 스님 영역 | 현음 스님 옮김

외부의 권위·전통·다수의 추세 등에 따라 생각을 정하지 말고 자유로운 의문과 

탐구의 정신으로 스스로 통찰력을 길러 나가도록 권장하신 부처님의 헌장.

법륜3 다르마팔라 - 불교중흥의 기수

 상가라크쉬따 스님 지음 | 류시화·이경숙 역편

어둠 속에 한 줄기 서광처럼 나타나 기독교화되어 가던 20세기 스리랑카에 불

교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고 마하보디 협회와 마하보디 저널을 창간한 대 원력 

보살의 일대기

법륜 시리즈

소리9 오계와 팔정도

 말한이 활성 | 엮은이 김용호

오계는 생명을 해치지 않기, 훔치지 않기, 성적 불륜을 행하지 않기, 그릇된 말

을 하지 않기, 취하지 않기로 팔정도의 실천으로서 설해졌다. 바른 공부를 위해

서는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하고 오계는 단순한 계율이 아니라 팔정

도를 걷는 일환이어야 한다.



법륜4 존재의 세 가지 속성-삼법인(무상·고·무아)

 오 에이치 드 에이 위제세께라 지음 | 이지수 옮김

최고의 영적 완성을 성취하는 열쇠인 무상·고·무아의 삼법인三法印의 근본 진리

를 설명한 본격적 해설서.

법륜5 한 발은 풍진 속에 둔 채 - 현대인을 위한 불교의 가르침

 릴리 드 실바 지음 | 정원 김재성 옮김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이 이 각박한 현실을 공부의 장場으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항별로 차근차근하게 논술한 길잡이 글.

법륜6 옛 이야기 - 빠알리 주석서에서 모음

 최윤정 옮김 

옛날 남방의 ‘보통 사람들’이 깨달음에 이르던 정경을 그림같이 아름답게 펼쳐

보여 주는 감동적인 얘기들.

법륜7 마음, 과연 무엇인가 -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

 삐야닷시 스님 지음 | 소만 옮김 

우리를 유혹해서 노예 상태로 묶어 두려는 모든 악들을 버리고 선을 계발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더 높은 고매한 삶의 영역으로 향하게 하는 수행 지침서.

법륜8 자비관

 아차리야 붓다락키따 지음 | 강대자행 옮김 

현대의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따metta만이 밝힐 수 있다고 한, 자

비의 철학과 수행법을 밝힌 책.

법륜9 다섯 가지 장애와 그 극복 방법

 냐나뽀니까 스님 편역 | 재연 스님 옮김 

수행자의 마음을 덮어 향상 의지를 마비시키고 통찰력을 무디게 하는 다섯 가

지의 수행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지침서.



법륜11 죽음은 두려운 것인가

 엠 오 시 월슈 지음 | 우철환 옮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북한 주제인 죽음, 그렇지만 우리 삶

에서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조만간 죽게 될 것이라는 사

실, 간결하지만 이 문제를 기독교적, 유물론적, 불교적 관점에서 다룬 책.

법륜12 염수경 - 상응부 느낌편

 냐나뽀니까 스님 지음 | 규혜 스님 옮김 

이 책은 빠알리경 《상응부》 제4권 가운데 〈수상응픔〉을 번역한 것이다. 느낌은 촉을 

조건으로 일어나고 그치는데 이 느낌은 세 가지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

도 즐겁지도 느낌, 이것을 일러 느낌이라 말하며, 팔정도의 수행으로 무상하고, 괴롭

고, 변하기 마련인 느낌의 소멸로 이르는 길에 대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이다.

법륜13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가

  - 재생에 대한 아비담마적 해석

 구나라뜨나 지음 | 유창모 옮김 

윤회론에 대한 불교의 관점을 깊이 이해하고 다시 태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과 불교적 논리 체계를 탐구한 책이다. 

법륜14 사리뿟따 이야기

 냐나뽀니까 스님 지음 | 이준승 옮김 

지혜 제일로 알려진 사리뿟다 존자의 생애를 짧지만 집약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번 생에 고의 끝에 이르고자 하는 수행자들에게 귀감이 되며 본보기를 제시

하여 주는 글이다.

법륜15 불교의 초석 – 사성제

 프란시스 스토리 지음 | 재연스님 옮김 

불교의 교리, 사성제는 부처님 가르침의 요약이며 불교의 초석이다. 네 가지 성

스러운 진리는 모든 종교, 철학, 과학, 윤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을 넘어서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법륜10 보시

 비구 보디 엮음 | 혜인 스님 옮김 

불교의 중요한 덕목인 ‘보시’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해 본 책으로 누구나가 잘 

아는 듯이 여기고 있는 ‘보시행’을 네 사람의 불교인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음미

해 보는 동시에 불법 수행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법륜17 불교 - 과학시대의 종교

 우찬툰 지음 | 남기심 옮김 

미국에 본부를 둔 ‘과학시대의 종교연구소’가 1958년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세

계불교도우의회 우찬툰회장의 발표전문을 번역한 글이다. 불교가 현대 참단 과

학 지식과 하나도 모순되지 않으면서 오늘날의 삶에도 과학이 줄 수 없는 빛을 

던져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륜18 팔정도

 비구 보디 지음 | 전병재 옮김 

비구 보디 스님의 풍부한 철학적 사유와 수행으로 해석된 팔정도에 관한 글이

다. 정견을 시작으로,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성팔지도(聖

八支道)가 고를 실제로 종식할 수 있는 길임을 보여준다.

법륜19 마라의 편지

 아잔 뿐나담모 지음 | 김한상 옮김 

인간들의 해탈을 방해하는 10가지 요소들을 마라의 군대들에 비유하여 현실감

있게 설명하고 있는 책. 

법륜20 생태위기 - 그 해법에 대한 불교적 모색

 클라스 샌델 엮음 | 우천식·우광희 옮김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의 대안으

로서 불교 철학의 몇몇 측면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각기 다른 사람이 

집필한 불교의 자연관, 자연 접근방식, 환경윤리 모색, 생태개발의 가능성을 통

해 생태위기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륜21 미래를 직시하며

 비구 보디 지음 | 우광희 옮김

불교적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붓다의 가르침이 그 해

결책이 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그를 위해 우선적으로 불교 내부의 개혁이 필요

함을 제시하는 비구보디 스님의 글

법륜16 칠각지

 삐야닷시 스님 지음 | 전채린 옮김 

이 책은 깨달음과 관련된 통찰이나 지혜를 이끌어 내며, 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부수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일곱 가지 인자 즉, 칠각지七覺支를 설

명하고 있다.



보리수잎 영원한 올챙이 

1 엠 오 시 월슈 지음 | 강대자행 옮김 

보리수 시리즈의 총론에 해당하는 글. 영원한 올챙이, 일상생활과 팔정도, 자기

를 구출하기,  좌선하지 않고 선하는 법 등이 실림.

보리수잎 마음 길들이기 

2 아쟌 차 스님 지음 | 김용호 옮김 

날뛰는 우리의 마음을 선정으로 이끄는 방법을 간명하게 설한 태국 아잔 차 스

님의 법문.

보리수잎 세상에 무거운 짐, 삼독심

3 카렐 베르네르 지음 / 존 디 아이어랜드 지음 | 박태원 옮김 

우리를 짓눌러 이 고해에 붙박는 ‘삼독심’,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삼독심의 

올바른 파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덧붙여 불교진리를 터득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를 다룬 ‘수행의 예비단계’가 실려 있음.

보리수잎 새 시대인가, 말세인가 / 인과와 도덕적 책임

4 칸띠빨로 스님 지음 / 나나야까라 지음 | 조효종 옮김 / 강 대자행 옮김 

새 시대, 말세 두 극단으로 이해되는 격변기에서 불자들은 어떻게 생에 임해야 

하는가, 또한 우리의 생을 엮고 있는 인과법과 도덕적 책임감은 어떤 관계를 갖

는가 하는 ‘인과와 도덕적 책임’두편이 실려 있음

보리수잎 거룩한 마음가짐 – 사무량심

5 냐나뽀니까 스님 지음 | 강대자행 옮김 

사랑함, 더불어 아파함, 더불어 기뻐함, 평온한 마음가짐을 지님으로써 거룩하

고 신성한 주처에 머물게 되는 수행법, 이 수행의 궁극에는 훌륭하고 고결한 인

품이 계발되면서 청정한 해탈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냐나뽀니까 스님의 사무

량심과 해설.

보리수잎 시리즈



보리수잎 불교의 명상

6 프란시스 스토리 지음 | 정승석 옮김 

불교 명상의 핵심인 수식관, 삼매수행, 위빠싸나(관법)수행, 자애관 수행법을 소

개한 근본불교 수행 안내서

보리수잎 미래의 종교, 불교

7  뽄 디스쿨 공주, 소마 스님 지음 | 김용호 옮김 

과학은 나날이 발전하건만 인류는 묵은 종교에 의지해 왔다. 현대 세계 속에 투

영되어 더욱 진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종교가 있으니,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미

래의 종교, 불교이다.

보리수잎 불교 이해의 정正과 사邪

8 레너드 불렌·나타샤 잭슨 지음 | 김진옥·박승정 옮김 

부처님의 일대교설 싸아사나sāsana와 실천 논리인 사성제,  팔정도의 해설서

보리수잎 관법 수행의 첫 걸음

9 도로시 피건 지음 | 박태원 옮김 

60대 후반의 재가 신자가 심장병과 합병증으로 죽음을 선고 받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스리랑카에서 근본 불교에 귀의, 그 수행법으로 삶의 의미를 되찾고 환

희를 경험하게 된 실천, 수행의 기록.

보리수잎	업에서 헤어나는 길 

10 카렐 베르네르 지음 | 김봉래 옮김 

업의 법칙과 정념 수행의 연관성을 깨달음으로써 업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해

탈의 길을 설명하는 글.

보리수잎	띳사 스님과의 대화

11 레너드 프라이스 지음 | 이경숙 옮김 

자신은 왜 불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가를 묻는 미국인 프렌티스에게 

해주신 띳사 스님의 법문. 불교에 대한 몇가지 근본적 의문을 가시게 해주는 대

화체의 글



보리수잎 불교와 과학 / 불교의 매력

13 프란시스 스토리 지음 | 박광서 옮김 

불교는 과학의 모든 원리를 수용하고 앞으로 그것이 나아갈 방향까지도 제시하

는 가르침임을 설명한 책

보리수잎	물소를 닮는 마음

14 아잔 수메도 지음 | 강대자행 옮김 

물소처럼 넉넉한 참을성을 기르는 가운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공부

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수행의 길을 찾도록 돕는 책.

보리수잎 참 고향은 어디인가 

15 아쟌 차 스님 지음 | 박용길 옮김 

임종을 앞둔 한 노신도에게 사라져가는 육신을 지혜의 눈으로 바로 보도록 가

르치는 아잔 차 스님의 법문.

보리수잎 무아의 명상 

16 케마 스님 지음 | 조효종 옮김 

“…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정신적 스승도 일찍이 무아를 그처럼 역설했던 적은 

없었다. 정말 부처님이 그처럼 강조하셨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 그 

문제를 입에 올려 볼 엄두라도 낼 수 있었겠는가?” - 본문 중에서

보리수잎 수행자의 길 

17 게셰 완걀 엮음 | 각묵 스님 옮김 

정신적 수행의 길에는 갖가지 자기 기만의 가능성이 충만해 있음을 통렬히 지

적해 주는 옛 티베트 고승들의 간절한 수행 안내서.

보리수잎 현대인과 불교명상

18 아차리야 붓다락키따 지음 | 이경숙 옮김 

현대의 정신적 긴장과 마음의 때를 제거시키는 적극적 발걸음으로써 불교 명상

을 가르친 공부 지침서.



보리수잎 자유의 맛 

19 비구 보디 지음 | 강대자행 옮김 

마음속 자유의 영역을 더욱 더 넓히고 싶어하는 인류의 요청에 대한 부처님의 

해답.

보리수잎 삶을 대하는 태도들 

20 루스 월슈 지음 | 전채린 옮김 

이 글은 여섯 명의 실제 인물을 소개하고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불교

도적 눈을 통해서 관찰해 본 책.

보리수잎 업과 윤회

21 냐나띨로까 스님 지음 | 이진오 옮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운명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참으로 

공평치 못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 같은 의문을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법에 비

추어 설명한 책.

보리수잎 성지 순례의 길에서

22 수잔 엘바움 주틸라 지음 | 김한상 옮김 

고따마 붓다께서 살다 가셨고 또한 몸소 법法을 가르치셨던 곳 - 룸비니, 보드가

야, 사르나트, 사왓티와 라자가하, 쿠시나라 - 유서 깊은 이곳에서 그 분의 가르

침을 닦는 여행길에 올라보길 …..

보리수잎 두려움과 슬픔을 느낄 때

23 니나 봔 고르콤 지음 | 전채린 옮김 

일상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에 관한 의문과 슬픔을 당한 친구에게 부처

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해주는 서간체의 글.

보리수잎 정근精勤

24 와뽀 스님 지음 | 재연 스님 옮김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간곡히 이르노라.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다. 방

일하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남기신 마지

막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 몸 받게 만드는 탐·진·치와의 싸움을 멈추지 말고 정근

하기를 당부하는 내용.



보리수잎 큰 합리주의

25 프란시스 스토리 지음 | 심영석 옮김 

불교는 우리에게 신앙으로 믿으라고 강요한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

인들에게 와 닿는 이유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이

다.  불교는 더욱 넓은 합리주의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

다.

보리수잎 오계와 현대사회

26 릴리 드 실바 지음 | 최부동지 옮김 

오계는 불교의 근본이 되는 도덕률이다. 실제로 재가불자들은 삼귀의와 더불어 

오계를 일상생활에서 지켜왔고, 또한 법답게 삶을 꾸려나가려면 반드시 이 오계

를 다방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리수잎 경전에 나오는 비유담 몇 토막

27 냐나삿따 엮음 | 박은화 옮김 

여기 실린 격언과 우화들은 BPS에서 출간한 보리수 잎 No. B97로 일본불교 전

교협회에서 발간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발췌한 것이다.

보리수잎 불교 이해의 첫 걸음 / 불교와 대중

28 나라다 스님 지음 / 냐나띨로까 스님 지음 | 김한상 옮김 / 전채린 옮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의 유일한 길을 자세히 설명하는 도덕적이고 철학적

인 체계이다. 불교를 수행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충실하게 쓴 글이다.

보리수잎 이 시대의 중도

29 엠오시 월슈 지음 | 한유동 옮김 

세상사 무슨 일이건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도中道로서 대처한다면 참으

로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상업주의 시대의 중도를 찾아내고, 중도의 길을 흔

들림 없이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보리수잎 고苦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0 엘리자베스 애쉬비 지음 | 이금주 옮김 

고(苦)의 여러가지 측면을 음미해보고 사람들이 고를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보

이는 반응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책.



보리수잎 빈 강변에서 홀로 부처를 만나다

31 L. 프라이스 지음 | 우철환 옮김 

“불교는 광대한 가르침의 체계로서 서구권에 다가서고 있다”로 시작하는 배우

이면서 작가로 활동하다가 출가한 레너드 프라이스 스님의 글로, 근본주의 불

교, 미끼 달린 낚시바늘, 빈 강변에서 홀로 부처를 만나다, 사월과 십일월의 네 

편의 글이 실려 있다.

보리수잎 병상의 당신에게 감로수를 드립니다

32 아찬 꺼 카오-수안-루앙 지음 | 전병재 옮김 

병들어 누워 있는 현실을 수행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삼아 깊은 통찰을 해나

가는데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라는 간절한 가르침.

보리수잎 해탈의 이정표

33 붓다다사 스님 지음 | 서형석 옮김 

세간과 출세간, 열 가지 족쇄와 네 단계 성자, 열반의 경지 등 불교의 원리를 체

계적으로 설명한 책으로, 사물의 본성을 보는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음미해 볼 

만한 수행의 지침서.

보리수잎 명상의 열매 / 마음챙김과 알아차림

34 붓다다싸 스님 지음 / 나나위라 스님 지음 | 서형석 옮김 / 강대자행 옮김 

명상의 열매는 명상의 이익으로,  삶속에서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현법이익現法

利益과 통찰력을 설명하고,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정의하고 알아차림의 대상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보리수잎 불자의 참모습 

35 로버트 보고다 지음 | 하정래/이순주 옮김 

불교는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별되는 매우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불

자는 불법의 가르침이 널리 알려져 세상이 평안해지도록 노력하고, 불법이 살아

서 일상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보리수잎 사후세계의 갈림길

36 라스뜨라빨 스님 지음 | 우철환 옮김 

죽어가는 사람 곁에서 임종을 지킨 라스뜨라빨 스님의 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임종 시 보이는 다섯가지 환상을 보고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의 

마음 상태에 따라  존재의 재생이 달라지며 오직 통찰수행만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아라한과에 도달할 수 있다. 



보리수잎 왜 불교인가

37 엠오시 월슈 지음 | 홍종욱·서형석 옮김 

대승, 소승, 설일체유부, 상좌부 등 오늘날의 불교인식이 대혼란을 벗어나기 위

해서는 빠알리경전에 근거한 초기불교를 재인식하고 팔정도 중심의 근본불교

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보리수잎 참된 길동무

38 웨라삐띠야 지음 | 서형석 옮김 

〈참된 길동무〉, 〈진리의 나무〉, 〈법의 눈〉, 〈라훌라의 아버지 유산〉, 〈진리실현

의 향상의 길잡이〉, 〈사람답게 사는 것〉, 〈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술인 사념

처〉, 〈자비희사를 통한 지혜의 길〉 등 일곱 편의 글이 정리되어 있다.

보리수잎 스스로 만든 감옥

39 릴리 드 실바 지음 | 전채린 옮김 

집착의 더미 오취온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사설감옥으로 그것을 애착하고 그것

에 거는 기대만큼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너에게 속하지 않는 오취온

은 놓아버려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보리수잎 행선의 효험

40 우 실라난다 스님 지음 | 우철환 옮김 

불교수행의 목적과 사물의 본성인 무상, 고, 무아를 파악하기 위한 점진적 수행

과정으로 행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리수잎 동서양의 윤회관

41 카렐 베르너 지음 | 전병재 옮김 

재생이라는 개념이 거의 모든 고대인들 사이에서 신앙화 되어 있었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그래서 재생의 개념이 서구인들에게도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헤드

크레톤의 “재생에 관한 동서명문집”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서양의 철학자, 시인, 작가들의 재생에 대한 믿음과 발언 내용이 실려 있다

보리수잎 부처님이 세운 법의 도시 - 밀린다왕문경 제5장

42 아이 비 호너 영역 | 전채린 옮김 

기원전 2세기 후반 인도의 밀린다왕과 나가세나 스님 사이의 문답을 담은 책 

《밀린다왕문경》 제5장의 축약본으로 훌륭한 도시에 비추어 부처님의 법의 도시

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보리수잎 슬픔의 뒤안길에서 만나는 기쁨

43 아이야 메다난디 지음 | 강대자행 옮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학살 피해자 가족인 비구니 아이야 메다난디의 “당

하는 죽음과 챙기는 죽음”이라는 법문 내용으로 잔인한 죽음 과정을 극복한 사

람들은 그것들의 본성과 생겨남과 끝남과 끝남에 이르는 길을 안다는 것을 밝

히고 있다. 

보리수잎 출가의 길

44 게오르게 그림 지음 | 묘주스님 옮김 

독일 최초기 불자 중 한 사람인 게오르게 그림의 저서 “부처님의 가르침: 이성

과 명상의 종교”에서 발췌한 글로서 ‘출가라는 승려의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

보리수잎 불교와 합리주의

45 사나트 나나약까라 지음 | 이순주 옮김 

깔라마경을 근거로 하여, 많은 서양 학자들은 불교를 스스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질문하기를 

권하는 합리적 종교라고 칭하고 있다, 하지만 깔라마인들이 처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

을 읽어야 하며 이것을 불교 일반론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공부 과정

의 본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법에 의지해야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보리수잎 학문의 세계와 윤회

46 란시스 스토리·디. 디. 피. 나나약까라 지음 | 민병현·안진영 옮김 

윤회는 상대적 진술이므로 무위법이라는 절대적 진실을 발견하려면 사변의 상

대성을 떠나야 하며, 유전학에서의 불완전한 부분을 불교의 업이론으로 보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보리수잎 부처님의 실용적 가르침

47 존 디 아이어랜드 지음 | 전채린 옮김 

불교의 핵심사상인 사성제의 궁극적 이해인 열반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부처

님의 다양하고 단계적인 실용적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다. 

보리수잎 법의 도전 / 재가불자를 위한 이정표

48 I. B. 호너 지음 / 시따 파울릭 뿔레-렌프류 지음 | 전병재 옮김 / 이성재 옮김 

〈법의 도전〉, 〈재가 불자를 위한 이정표〉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하고, 공유하며, 조화롭게 살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리수잎 원숭이 덫 이야기

49 페트르 카렐 온틀 지음 | 우철환 옮김 

욕심으로 대상을 움켜쥐면 고통이 발생한다는 사성제의 진리를 원숭이를 포획

하는 덫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서 놓아버림이 유일한 해법임을 설명

하고 있다.

단행본

 붓다의 말씀

 냐나띨로까 스님 엮음 | 김재성 옮김

이 책은 불교의 핵심적 내용들인 사성제, 팔정도를 중심으로 삼법인, 연기설, 오

온설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수행의 지침서로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요한 숲속의 연못

 잭 콘 필드 폴 브라이터 엮음 | 김열권 옮김

아잔차 스님 위빠싸나 수행 법문집

 새 불교 원초 불교 - 수행편(1)

 

 새 불교 원초 불교 - 교설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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